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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부인회(KWA)가 지난달 25일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군복을 입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여성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첫 'Threads of 
Courage-Honoring Women in Combat'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표창을 받은 6명의 여성 참전용사들이 대한부인회 직원인 라슬로씨가 제작
한 한정판 기념포스터를 받고 있는 모습.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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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ds of Courage' 첫 행사 개최…여성 참전용사 6명에게 표창'Threads of Courage' 첫 행사 개최…여성 참전용사 6명에게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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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 한국전쟁 발발 76주년 맞아 '전투 속 여성' 기렸다KWA, 한국전쟁 발발 76주년 맞아 '전투 속 여성'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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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에서 성공을 거

둬도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계약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퇴를 고려한 것

으로 안다."

또다시 비참한 결말이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나섰다가 조별리그에서 

짐을 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자

진해서 물러났다. 홍 감독 측 복수 관계

자는 이날 스포츠서울에 이렇게 말하면

서 월드컵 결과를 떠나 이르게 사퇴 카

드를 만졌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28일 대표팀의 베이스캠프 훈

련장인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

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감독이란 자리는 

결과 앞에서 어떤 설명도 앞설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 책임은 내게 있다"고 말했다. 또 

"대표팀 감독 자리는 내려놓지만 한국 

축구를 위한 마음까지 내려놓은 건 아

니다"고 덧붙였다.

선수 시절 '아시아의 리베로'로 불리며 

스타 플레이어로 활약한 홍 감독은 지

도자로도 2012 런던올림픽 동메달 획

득 등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4 브라

질 월드컵 때 A대표팀을 이끌었다가 조

별리그 탈락(1무2패)으로 첫 실패를 맛

봤다. 이후 K리그1 울산HD의 사령탑

으로 현장에 돌아와 2연패(2022~2023)

를 이끌며 재기했다. 지난 2024년 8월 

두 번째 A대표팀 지휘봉까지 잡은 그

는 북중미 대회에서 월드컵 사령탑으로 

명예회복을 그렸다.

믿기 어려운 시나리오가 펼쳐졌다. 체

코와 1차전에서 2-1 역전승한 데 이어 

'개최국' 멕시코와 2차전에서 0-1로 졌

지만 준수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조 최

약체로 꼽힌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맞아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자력 32강행에 성

공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리만

큼 맥 빠진 경기력으로 일관하다가 0-1 

충격패했다. 48개국 체제인 이번 대회는 

각 조 3위를 차지한 12개국 중 상위 8개

국이 와일드카드로 32강에 합류한다. 내

심 와일드카드 획득을 바랐는데, 이 역

시 불운이 겹쳤다. 조별리그 최종일인 

28일까지 사흘간 열린 9개 조 경기에서 

3개의 경우의 수만 이뤄져도 32강 진출

이 가능했으나 단 1개만 들어맞았다.

남아공전 졸전을 두고 다수 전문가는 전

술 문제도 있으나 '팀 매니지먼트' 실패

를 더 크게 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회 전 최대 난제로 꼽힌 스리백 전술 

등은 오히려 본선 때 기대 이상의 안정

감을 보였다. 자연스럽게 선수단 불화 

등 내부 단속과 관련한 루머가 나왔는

데, 홍 감독은 부인했다. 이날 사퇴 기

자회견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남

아공전을 마친 뒤 "멕시코전 이후 내부

적으로 어수선한 건 있었다"고 말해 물

음표를 남겼다.

스포츠서울 취재에 따르면 홍 감독은 이

번 월드컵에서 성공했더라도 사퇴를 고

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적인 이유는 

부임 때부터 자기 존재로 응원받지 못하

는 대표팀 현실에 대한 고민. 정몽규 회

장 3선 기간 행정 난맥으로 지판받은 대

한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서 절차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권으로부

터도 뭇매를 맞았다. 덩달아 홍 감독도 

욕받이가 됐다. 이와 관련해 특정 감사

를 시행한 문화체육관광부가 홍 감독이 

절차 문제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일을 행

사한 건 없다고 발표했지만 대중의 시

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불공정한 감독' 

꼬리표가 지속해서 따라붙었다. A매치

가 열릴 때마다 홍 감독과 협회를 겨냥

해 야유가 나왔다. 홍 감독도, 선수도 부

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홍 감독은 신구 조화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

출을 해냈다. 여러 외풍이 따르지만 최

소 월드컵 본선까지는 제 역할을 하겠

다는 의지로 버텨왔다. 다만 이후엔 대

표팀이 새출발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

러다가 지난달 정몽규 회장이 이번 월

드컵을 끝으로 물러나겠다고 깜짝 발표

하면서 홍 감독도 대회까지 소임을 다

한 뒤 사퇴하겠다는 결심을 품은 것으

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종의 미는 거두지 못했다. 납

득이 어려운 과정 속에 12년 전 상처는 

더 벌어졌다. | 김용일 기자 

홍명보, 어차피 관두려 했다
2번째 불명예 퇴진…월드컵 전부터 대회 결과 떠나 사퇴 카드 '만지작'
부임 때부터 응원받지 못하는 대표팀…'불공정한 감독' 꼬리표 큰 부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축구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29일 멕시코 
사포판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 | 사포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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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청소년 봉사 음악 앙상블 클래식

포유(Classic4U)가 6·25 한국전쟁 76

주년인 25일 하루 동안 두 차례의 지역

사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레이

크 포레스트 파크의 장애인 데이 프로

그램 현장에서의 실내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벨뷰 도심 한복판으로 이동해 

노천 광장 공연을 펼쳤다. 두 무대 모두 

음악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을 다

시 한번 보여줬다.

클래식포유는 시애틀·벨뷰·이사콰·

레드먼드 지역 한인 고등학생 13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로, 2025

년 6월 창단됐다. 플루트·바이올린·비

올라·첼로로 이뤄진 이 앙상블은 창단 

이후 노숙인 쉘터, 참전 용사 시설, 중독 

회복 센터, 시니어 홈, 시애틀 칠드런스 

병원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꾸준히 찾

아다니며 재능 기부 무대를 이어왔다. 

이 같은 활동을 인정받아 워싱턴주 연

방 하원의원 애덤 스미스로부터 지역사

회 봉사 공로 표창을 받았으며, 벨뷰시 

커뮤니티 프로그래밍 기금과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한국문화지원사업

에서  지원금도 받은 바 있다.

◈ 오전 공연: 오아시스에서 애국가

에 전원 기립…"위 아 더 챔피언스"

에 춤 물결

오전 공연은 레이크 포레스트 파크의 

한인생활상담소 성인 장애인 데이 프

로그램 '오아시스'에서 열렸다. 클래

식포유가 이 시설을 찾은 것은 지난해

에 이어 두 번째였다. 학생들은 에델

바이스(Edelweiss), 유 레이즈 미 업

(You Raise Me Up), 오버 더 레인보

우(Somewhere Over the Rainbow), 아

리랑, 애국가 등 클래식과 팝, 한국 정서

가 담긴 곡들을 고루 연주했다.

특히 애국가 연주 때는 참가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건하게 감상하는 감

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어 월드컵 

분위기에 맞게 연주된 위 아 더 챔피언

스(We Are the Champions)에서는 참

가자들이 신나게 춤으로 화답하며 공연

장이 순식간에 활기찬 분위기로 변했다. 

앙코르로 연주된 골든(Golden)에서도 

참가자들이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박

수를 치며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다. 공연 후에는 

에델바이스와 오버 더 레인보우를 함께 

부르는 싱어롱 시간이 이어졌고, 오아시

스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프로그램 

참가자·스태프·클래식포유 학생들이 

함께 나누며 따뜻한 교류를 이어갔다.

◈ 오후 공연: 빗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선율…벨뷰 도심 250명 발 묶었다

오후에는 벨뷰로 이동해 오후 4시부터 

벨뷰 시청 앞 시티 플라자에서 '벨뷰 커

뮤니티 콘서트(Bellevue Community 

Concert)'를 펼쳤다. 클래식, 팝, 한국 

음악 등 총 13곡을 연주하며 퇴근길 시

민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위로를 선

사했다.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 

올웨이즈 위드 미(Always With Me), 

골든, 위 아 더 챔피언스는 관객들의 큰 

박수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벨뷰 도심 한가운데 울려 퍼진 아

리랑과 대한민국 애국가는 많은 관객들

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공연 중 간간

이 빗방울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 악

보가 날리거나 음악 스탠드가 넘어지는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길을 지나던 

시민들과 차량 운전자들이 손을 흔들고 

응원하며 학생들에게 힘을 보탰다. 이

날 벨뷰 커뮤니티 콘서트에는 약 250명

의 다양한 세대 시민들이 함께했다. 벨

뷰 시청 관계자는 "역대 가장 젊은 앙

상블 팀이 시티 플라자에서 공연을 펼

쳤으며,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더욱 뜻깊은 공연이었다"고 밝혔다.

◈ "거리에서 누구나 만나는 음악이 목

표"…올여름 봉사 콘서트 추가 예정

클래식포유는 창단 이후 구세군 운영 

홈리스 쉘터(최대 240명 수용 규모), 참

전 용사 시설, 요양원, 장애인 프로그

램, 시애틀 칠드런스 병원 등에서 꾸준

히 봉사 무대를 이어왔다. 지난달 23일

에는 시애틀 U-디스트릭트 파머스 마

켓에서 노숙 가정 지원 비영리단체 메

리스 플레이스(Mary's Place)를 위한 

자선 음악회 '뮤직 인 더 마켓(Music 

in the Market)'을 열어 약 500명의 시

민이 발걸음을 멈추고 연주에 귀를 기

울였으며, 매칭 기부를 포함해 1,400달

러가 모였다. 클래식포유 관계자는 "공

연장을 찾아와야만 들을 수 있는 음악

이 아니라, 거리와 광장에서 누구나 자

연스럽게 음악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시민들에게 친숙한 음악을 더 가

까이 전할 수 있어 매우 보람 있는 시간

이었다"고 밝혔다. 클래식포유는 올여름 

총 4회의 지역사회 봉사 콘서트를 추가

로 준비 중이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안데일리 김승규 기자>

빗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선율'
클래식포유, 한국전쟁 76주년인 25일 하루 동안 두 차례 공연 성공적으로 마쳐

오전엔 레이크 포레스트 파크 오아시스·오후엔 벨뷰 시티 플라자에서 연속 공연

클래식포유가 한인생활상담소 성인 장애인 데이 프로그램 '오아시스'에서 연
주를 하고 있다.

벨뷰 시청 광장에서 연주 중인 클래식포유. 지난 6월 20일 올림피아에서 열린 한국전쟁 기념식에서 클래식포유가 아
리랑을 연주하고 있다.

지난 5월 23일에는 '클래식포유'가 공연을 통해 매칭 기부 포함 1,400달러 모금해 자선단체 '메리
스 플레이스'에 전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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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더욱 
친절한 상담과 안내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영이 보험이 여러분의 

올바른 메디케어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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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복음 
    중심�교회 ”

“청년들이�편하게�모이는�열린�교회”“청년들이�편하게�모이는�열린�교회”

새소망교회는 1.5세�젊은�목회자가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공동체입니다.

화,수,목, 금요일 오후 7시�찬양과�기도
(예배�전�오후 6시에�저녁식사와�친목)

처음이어도�괜찮고, 다시�와도�괜찮습니다.
다시�시작하고�싶은�당신을�위한�교회입니다.
청년을�품고�함께�성장하는�공동체
젊은�목회자와�함께하는�열린�예배
누구든지, 언제든지�환영합니다.

“마음을�채우는�예배”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253) 508-8902

신앙�아니어도�괜찮습니다. 당신을�기다립니다.

www. newhopecommunitycenter.com 

lsohn77@ yahoo.com
Contact Us

성도님들�친교

열린�예배�공간

즐거운�찬양�공간

SUNDAY 
WORSHIP PM 02시   열린찬양예배   

AM 11시   예배

마음이�통하는�사람들과
맛있는�음식을�나누는�따뜻한�교회

Just  C
ome !

Just  C
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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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세무부(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Revenue, DOR)가 서

비스 판매세 제도 변경으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은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인 가산세(Penalty) 감면 프로그

램을 운영한다.

세무부는 지난 6월 30일 발표한 보도자

료를 통해 ESSB 5814 시행으로 새롭게 

소매 판매세 부과 대상이 된 서비스 업

종의 사업체들이 제도 변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

산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된 ESSB 5814에 따라 일부 서비스가 

새롭게 소매 판매세 과세 대상에 포함

되면서 많은 사업체들이 법령 변경 내

용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제때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세무부는 자발적인 세법 준수를 유도하

기 위해 해당 제도 변경으로 발생한 미

납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

업체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

산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세무부는 이번 프로그램은 가산세

만 면제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납된 판매세와 사용세 원금은 물론 이

에 따른 이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감면 대상은 ESSB 5814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미납 소매 판매세와 미납 사용

세이며, 적용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

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신고분이다.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ESSB 5814 시행

으로 인해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사업체이며, 2027년 9월 

30일까지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

야 한다. 기존 계약 가운데 일시적 판매

세 경감 대상이었던 계약은 해당 계약이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점 또는 2026

년 4월 1일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

부터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된다. 가산세 감

면 신청은 워싱턴주 세무부 온라인 신

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등록

되지 않은 사업체는 신청에 앞서 세무

부의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통해 자격 여

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부 

고객지원센터(360-705-6705)로 전화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프로그

램 관련 문의는 360-704-5649로 전화하

거나 voluntarydisclosure@dor.wa.gov

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워싱턴주 세무부는 주정부의 주요 세무 

행정기관으로 약 60여 개 공공서비스 재

원을 마련하는 세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근로가구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와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 반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

민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워싱턴주 세무부, 서비스 판매세 변경 따른 가산세 한시적 감면
ESSB 5814 시행 영향 사업체 대상… 2027년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미국 연방대법원이 화요일 출생시민

권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인정하며, 

미국에 불법 또는 일시적으로 체류 중

인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

국 시민이 아니라고 선언한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기각했다.

대법관들은 남북전쟁 이후 채택된 수정

헌법 14조에 대한 오랜 해석과 최근의 

연방법에 근거해, 매우 제한적인 예외

를 제외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

람은 시민이라고 판결했다. 

공화당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제한 

조치는 여러 하급심 법원에서 이미 제

동이 걸렸으며, 미국 어느 곳에서도 시

행된 적이 없었다.

◈ 트럼프 이례적 법정 출석에도… 보

수·진보 대법관 모두 의문 제기 지난 

4월 변론 당시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대법관 모두 행정명령의 적법성에 의

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

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

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번 사건

은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행

정권 행사에 대한 또 다른 시험대가 됐

다. 그동안 대법원은 대체로 강력한 대

통령 권한론에 무게를 두며 트럼프 대

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왔으나, 

예외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

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들을 향해 

노골적인 개인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뉴햄프셔주 하급심에서 

시민권 제한 조치를 무효화한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 집권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 이민 

단속 정책의 핵심 출생시민권 제한 행

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첫

날 서명한 것으로,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이다. 출생시민

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정책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앞서 대법원은 한 번도 그런 방

식으로 사용된 적 없는 비상대권법에 근

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전 세계 

관세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월 말 관세 관련 판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격렬하게 반응하며 자

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 

대해 부끄럽다고 말하고 비애국적이라

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출생시민권 사

건에서도 패소를 예상한 듯, 그는 자신

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멍

청한 판사와 대법관들", 그리고 자녀에

게 미국 시민권을 안겨주기 위해 미국

을 찾는 중국 등지의 부유한 임신부들

을 비판한 바 있다.

◈ 수정헌법 14조 "미국서 태어나면 시

민"… 1898년 판례도 재확인 트럼프 대

통령의 행정명령이 시행됐다면, 외국 

외교관 자녀와 외국 점령군 소생 자녀

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

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광범위한 통념을 뒤엎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정헌법 14조

는 본래 흑인, 특히 과거 노예였던 이들

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지

만, 시민권 조항 자체는 더 폭넓게 규정

돼 있다.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

람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

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련의 판결을 통해 하급심 법원들은 트

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며 

무효화했으며, 이 같은 판단은 1898년 

대법원의 웡킴아크 판결을 근거로 했다. 

당시 대법원은 중국 국적 부모 사이에

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미국 시민

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는 비시민권자의 자녀는 미국의 "관할

권에 속하지 않는다"며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통념적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민정

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인구연구소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

됐다면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

아 25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을 것

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주로 불법 이

민에 초점을 맞춰 발언과 정책을 펼쳐왔

지만, 이번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합

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자 등에게도 적

용될 예정이었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미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인정… 트럼프 제한 행정명령 제동
▶ 대법원, 30일 출생시민권 광범위 인정 판결… 트럼프 행정명령 기각

▶ 불법체류·일시체류자 자녀 시민권 박탈 시도, 하급심 이어 대법원도 제동

▶ 연간 25만 명 이상 신생아 영향 받을 뻔… 영주권 신청자 자녀도 대상 포함

[사진=신문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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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같은 여행을 드림, 드림투어

206-200-3113 

31434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카톡으로 빠른
실시간상담

드림투어

● 크루즈 ● 항공권 ● 투어 ● VIP의전 ● 연수 ● 버스대절

최저가 항공권 앗! 항공권이 인터넷보다 싸다!!

페더럴웨이 H마트 건너편
(전화/문자 상담 가능)

국제 크루즈 연맹 인증 크루즈 전문 여행사 드림투어의 Partner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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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부인회(KWA)가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지난달 25일 군복을 입

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여성 참전용사

들을 기리는 첫 ‘Threads of Courage-

Honoring Women in Combat’ 행사

를 개최했다.

행사는 클로버파크 하이스쿨 JROTC

의 기수단 입장으로 시작됐다. 1SG 라

울 뮤노즈 준위가 이끄는 생도 슌 미요 

민 클라인, 에벌린 스미스, 그레이스 페

어크로스, 안젤라 산체스가 성조기를 

입장시켰고, 모리스 잇슨이 국가를 연

주했다. 이어 리아 무어 목사가 축복 

기도를 맡았다.

피터 안사라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

한국전쟁 당시 제복을 입은 남성과 여성

들이 한반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부름

에 응답했다”며 “그들의 희생은 대한민

국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다”

고 말했다. 그는 KWA가 자유의 가치

를 잘 알았던 한인 이민 여성들에 의해 

시작됐다고 소개하며 “KWA는 이제 워

싱턴주 16개 지역에서 약 1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0명 이상을 고용

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

어 “여성들이 세운 단체인 KWA가 오

늘 여성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것은 매

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명래 이사장은 “자유는 매일 숨 쉬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그 

자유에는 값비싼 희생이 있었다”고 말

했다. 그는 “한국전쟁으로 3만6,000명 이

상의 미군이 목숨을 잃고 10만 명 이상

이 부상했으며, 수많은 한국 민간인들도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언급했

다. 박 이사장은 “그 희생은 전쟁을 끝

내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강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가까운 동맹

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며 

“KWA는 국가를 섬긴 이들이 지켜낸 

지역사회를 계속 섬기겠다”고 말했다.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서은지 총

영사는 축사에서 “미국과 21개 유엔 참

전국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번영한 

대한민국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한국은 자유

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한

다”며 “여성 참전용사들은 자유를 지키

는 일에는 성별이 없고 리더십에는 한

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

다. 또한 “여러분 같은 선구자들이 문

을 열어 주었기에 뒤따르는 많은 여성

들이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고 덧붙였다.

초청 연사인 셸리 윌리스 예비역 미 육

군 상사는 ‘Threads of Courage’의 의

미를 설명했다. 그는 참석한 여성 참전

용사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달라고 요

청한 뒤 “이 여성들이 바로 하나의 실

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윌리스 상사는 “실 하나는 작

아 보이지만 다른 실과 엮이면 강하고 

오래가며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된다”며 

“여성 참전용사들의 실은 공유된 경험, 

단련된 힘, 세대와 군종을 넘어 이어지

는 관점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 참전용사들은 두 번의 싸

움을 해왔다. 하나는 군복을 입고 싸운 

전투이고, 다른 하나는 군복을 입었다

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이었다”

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독립전쟁의 데

보라 샘슨, 남북전쟁 이후 미 육군에 입

대한 캐시 윌리엄스, 제2차 세계대전 당

시 6888대대, 미군 최초 여성 4성 장군 

앤 E 던우디, 여성 레인저 스쿨 졸업자

이자 첫 여성 보병 장교 중 한 명인 크

리스틴 그리스트 등을 언급하며 “여성

들은 군 역사 주변부에 있었던 적이 없

다. 언제나 그 역사를 앞으로 밀고 나갔

다”고 말했다. 윌리스 상사는 자신의 군 

복무 경험도 나눴다. 그는 17세에 입대

를 결심했고 18세가 되자마자 군에 들

어가 24년 10개월 11일 동안 복무했다

고 소개했다. 보스니아, 이라크, 아프가

니스탄 등에서 복무한 그는 “군 복무는 

내 인생을 바꾸었다”며 “군 복무가 여러

분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위대한 일이 되

게 하지 말라. 제복을 벗은 뒤에도 봉사

는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젊은 여

성들에게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자신

을 믿으라. 힘든 일도 해낼 수 있고 무

엇이든 가능하다”고 격려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여성 참전용사는 6명

이다. 캐스린 M 롱 상사는 미 육군 군

사정보 및 지리공간정보 전문가로 약 20

년간 복무했으며 이라크 자유 작전 참전 

경력을 가진 현역 군인이다. 로라 네퓨

트 원사는 미 공군에서 30년 이상 복무

하며 비행 관련 교관, 평가관, 선임 부

사관 자문관으로 활동했다. 린다 펠프

스 병장은 미 육군 전투 의무병으로 쿠

웨이트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파

병돼 장병들을 돌봤다. 사우디 맥비아 

원사는 미 공군과 공군 예비군에서 41

년 이상 복무하며 항공의무후송 분야

에서 부상 장병들을 지원했다. 쉘리 윌

리스 원사 미 육군에서 25년간 복무한 

뒤 워싱턴주 여성 참전용사 지원 활동

을 이어가고 있다. 태미 페롤트 대위는 

전투공병 부대의 초기 여성 장교 중 한 

명으로 이라크에 파병됐으며 브론즈 스

타 메달과 컴뱃 액션 훈장을 받은 인물

로 소개됐다.

KWA는 수상자들에게 ‘Threads of 

Courage’ 기념 코인과 포스터를 전

달했다. 

안사라 사무총장은 “챌린지 코인은 군

에서 소속감, 성취, 공유된 경험, 존중

을 상징해 왔다”며 “오늘의 코인이 이 

역사적인 첫 행사를 기억하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게

도 기념 코인이 제공됐다.

이어 Quilts of Valor Foundation 마운

트 레이니어 지부가 수상자들에게 손수 

만든 퀼트를 증정했다. 지부 관계자는 “

퀼트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감사하는 

나라가 전하는 위로와 치유, 사랑의 표

현”이라며 “전쟁의 영향을 받은 군인과 

참전용사들에게 따뜻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수많은 시간을 들

여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는 JROTC 생도들의 기수 퇴장으

로 마무리됐다. 안사라 사무총장은 “오

늘 이 자리를 떠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야기와 희생, 그리고 참전용

사들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라

며 “KWA는 이번 행사를 여성 참전용

사들의 공헌을 기억하는 지속적인 전통

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KWA, 한국전쟁 발발 76주년 맞아 '전투 속 여성' 기렸다
'Threads of Courage' 첫 행사 개최…여성 참전용사 6명에게 표창

KWA, "여성 참전용사 공헌 기억하는 지속적인 전통으로 만들겠다"

피터 안사라 사무총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박명래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서은지 총영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초청 연사인 셸리 윌리스 예비역 미 육군 상사가 'Threads of 
Courage'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박명래 이사장(오른쪽)과 대한부인회 직원들이 수상자들에게 축하박수를 보내고 있다.

대한부인회 직원인 라슬로씨가 제작한 한정판 기념포스터가 표창을 받은 6명의 여성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됐다.

Quilts of Valor Foundation 마운트 레이니어 지부 임원들
이 캐스린 M 롱 상사에게 손수 만든 퀼트를 입혀주고 있다.

클로버파크 하이스쿨 JROTC 기수단. 오른쪽은 라울 뮤노즈 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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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를 대표하는 한인 합창 예술

단체 워싱턴 K 앙상블(Washington 

K-Ensemble·WKE·음악감독 김법

수)이 지난달 28일 페더럴웨이 공연예

술센터(PAEC)에서 제14회 정기연주회

를 열고 창단 15주년과 새 이름으로의 

출발을 화려하게 알렸다.

1층과 2층을 합쳐 660석 규모의 공연장

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찼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관객들의 앵콜 요청이 이어졌고, 

합창단은 추가 공연으로 응답했다. 마

지막 곡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

하는 관객들로 공연장은 한동안 열기

로 가득했다.

◈ 클래식·성가를 넘나드는 1부… '할

렐루야'가 관객의 가슴을 열다

이날 연주회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꿈

(Begin Again, Dream Anew)'을 주제

로 2부 17곡으로 구성됐다. 1부는 앤드루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

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 서곡으로 막을 열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공연장을 가

득 채우며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이어 '찬양의 교향악(Symphony of 

Praise)'에서 솔로를 맡은 테너 조요셉

(Joseph Cho), '만유의 주재(Beautiful 

Savior)'의 정춘길(Paul Jeong), 라틴어

로 불린 '거룩하시다(Sanctus)'의 권수

현(Suhyun Kwon)까지 이어지며 1부는 

깊은 경건함 속으로 청중을 이끌었다.

1부의 감동을 완성한 것은 레너드 코

언(Leonard Cohen)의 '할렐루야

(Hallelujah)'였다. 유미진(Chloe Yoo)

과 최진혁(Chad Choi)이 솔로로 나서 

합창단과 함께 풀어낸 이 곡은 공연장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1984년 처음 

발표됐을 당시에는 세상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던 이 곡은, 코언이 5년에 걸

쳐 80편 이상의 초고를 쓰고 고치며 완

성한 노래다. 1994년 제프 버클리(Jeff 

Buckley)의 커버 버전이 나온 뒤 코언 

본인조차 "내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극

찬했고, 2001년 애니메이션 영화 슈렉

(Shrek)의 삽입곡으로 쓰이며 전 세계

에 퍼져나갔다.

밥 딜런(Bob Dylan)부터 본 조비(Bon 

Jovi)까지 300개 이상의 커버 버전이 존

재하는 이 곡은, 성경 속 다윗 왕과 삼손

의 이야기를 빌려 인간의 사랑과 고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향해 '할렐루

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담아낸 세기의 명곡이다. '하나님의 사

랑(Love of God)', '세상 모든 풍파 너

를 흔들어(Count Your Blessings)', '주

의 보혈(There's Power in the Blood)'

이 그 뒤를 이으며 1부의 막이 내렸다.

◈ 봄의 소리 왈츠로 활짝 열린 2부… 

한국 서정의 물결

인터미션 직후 소프라노 권수현이 선

보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Johann 

Strauss II)의 '봄의 소리 왈츠

(Fruhlingsstimmen, Voices of Spring, 

Op. 410)'는 공연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봄날의 설레임으로 바꿔놓았다. '왈츠

의 황제'라 불리는 슈트라우스 2세가 

188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연회장에

서 즉흥으로 작곡해 탄생한 이 곡은, 꽃

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는 봄날의 풍

경을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선율로 그려

낸 만년의 걸작이다. 피아니스트 안선

(Sun Ahn Gamble)의 반주와 함께 권

수현의 소프라노가 화사하게 어우러지

며 관객들의 탄성을 이끌어냈다.

이어 남성 합창단의 '행복을 주는 사람'

과 여성 합창단의 '그리움만 쌓이네', 김

소월의 시에 곡을 붙인 '못잊어', 풋풋한 

첫사랑의 설렘을 담은 '첫사랑', 이범준 

편곡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까지 한국 

현대 가곡의 서정이 물결처럼 이어졌다.

◈ 6.25 보훈의 달… 군가 '전선을 간다'

로 숙연한 감동

정규 공연의 마지막 두 곡은 6월 한국 

보훈의 달과 6.25전쟁 76주년에 맞춘 특

별한 선곡이었다. 마크 헤이즈(Mark 

Hayes) 편곡의 '여리고의 전쟁(Battle 

of Jericho)'에 이어, 이해심 편곡의 대

한민국 국군 군가 '전선을 간다'가 울려 

퍼지며 공연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지휘자 김법수 감독은 무대에서 "며칠 

전 6월25일이 6.25전쟁 76주년이었다"며 

"합창단 역사상 군가를 부른 적이 없었

는데, 오늘 이 군가로 6.25를 함께 기억

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소프라

노 권수현의 솔로로 시작된 이 곡은 눈 

덮인 전선을 행군하며 젊은 생명을 바

친 이들의 희생을 담아내며 객석 곳곳

에서 눈물을 자아냈다. 지휘자는 "남자 

단원들 중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별로 

없는데, 여자 단원들이 특전사 대원처

럼 부른다"는 말로 긴장된 분위기를 유

머로 풀기도 했다.

◈ 앵콜 또 앵콜… '연안부두'와 'I Will 

Follow Him'으로 대미

정규 공연이 끝난 뒤에도 관객들의 박

수와 앵콜 요청이 멈추지 않았다. 합창

단이 앵콜로 꺼내든 곡은 이범준 편곡

의 '연안부두'였다. 지난해 공연에서 '돌

아와요 부산항에'를 불렀던 합창단이 스

스로 약속한 대로 올해는 인천 연안부

두를 찾은 것이다.

1979년 김트리오가 발표한 이 노래는 인

천 연안부두를 즐겨 찾았던 작사가 조

운파가 그곳에서 목격한 이별하는 사

람, 해후하는 사람, 망망대해를 바라보

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

환을 담아 만든 곡이다. 트로트와 록, 펑

크 리듬을 결합한 세련된 편곡으로 발

표 이후 인천 연고 프로야구팀들의 응

원가로 자리 잡으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이 곡은, 이날 공연장의 한인 동

포들에게 고국의 부두 위 정취를 고스

란히 되살려냈다. 마지막 앵콜곡인 영

화 '시스터 액트(Sister Act)'의 'I Will 

Follow Him'이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지만, 공연장을 떠

나는 관객들의 발걸음은 좀처럼 가벼워

지지 않았다.

이날 무대에는 단원 44명 외에도 시애

틀 지역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

스트라가 함께했다. 워싱턴 K 앙상블은 

킹카운티 문화예술재단 4Culture의 주

요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

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wceusa.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안데일리 김승규 기자>

660석 만석에 '앵콜 또 앵콜’
워싱턴 K 앙상블, 지난달 28일 페더럴웨이 공연예술센터서 정기연주회 개최

오페라의 유령 서곡부터 군가 '전선을 간다'까지…장르 넘나드는 17곡 열연

워싱턴 K 앙상블 제14회 정기연주회 모습. 워싱턴 K 앙상블 김법수 지휘자가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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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비영

리단체와 종교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

해 2026 회계연도 비영리단체 보안 지원 

프로그램(FY2026 Nonprofit Security 

Grant Program·NSGP) 신청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종교시설과 커뮤니

티 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안전 위협

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인 비영리단체와 

종교기관들도 이번 연방 지원 프로그램

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가 나오고 있다.  NSGP는 테러 등 각종 

보안 위협에 대비해 비영리단체의 시설 

보안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방정부 보조

금 프로그램이다. 지원 규모는 시설(주

소)당 최대 20만 달러, 기관당 최대 3개 

시설, 총 60만 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IRS 501(c)(3)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 가운데 보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다. 한인사회에서

는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비

롯해 한인회, 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 

교육기관 등 다양한 비영리단체가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원금은 CCTV와 영상감시 시스템, 출

입통제(Access Control) 시스템, 침입

경보와 비상경보(Panic Button), 보안

문 및 방탄필름 설치, 외부 조명과 울

타리(Fencing) 설치, 보안 취약점 평

가(Security Assessment), 직원 및 자

원봉사자 대상 보안교육 등 시설 안전

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프로그램에서는 처음 신청하는 비

영리단체에 평가 점수 15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또한 시

설당 최대 20만 달러, 기관당 최대 3개 

시설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처음 신청

하는 단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다만 FEMA는 IRS 501(c)(3) 등록만

으로 지원 대상이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청 기관의 보안 

위험도와 시설의 취약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

로 심사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마감은 2026년 7월 10일이며, 프로

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

는 FEMA 비영리단체 보안 지원 프로

그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최근 종교시설

과 커뮤니티 시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위협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한인 교

회와 비영리단체들도 이번 연방 보조

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의 안

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비영리단체 보안 강화 지원 확대
FEMA, 시설당 최대 20만 달러·기관당 최대 60만 달러 지원
교회·한인회 등 종교시설과 비영리단체 대상…7월 10일 마감

지난 주말부터 월요일(29일) 오전까지 

시애틀 지역 곳곳에서 연방 이민세관단

속국(ICE)의 이민 단속이 이어지며 최

소 12명이 체포된 것으로 지역 추적단체

와 목격자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

29일 킹5뉴스 보도에 따르면 체포가 보

고된 지역은 켄트, 벨뷰, 레이크우드, 린

우드, 어번, 퍼시픽, 셸턴 등으로, 켄트

에서는 29일 오전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ICE 요원들이 한 사람을 체포하는 장면

이 촬영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 아버지의 날, 끝내 함께하지 못한 가

장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아버지의 날

인 지난 21일 레이크우드에서 발생했다. 

호세 로블레스 갈레아나는 장을 보고 

귀가하던 중 ICE 수사관에 체포됐다.

딸 카밀라 버뮤데즈는 "아버지는 가족

과 함께 바비큐를 하며 아버지의 날을 

보내길 원했지만 끝내 함께하지 못했

다"며 "다음 날 타코마 구금시설에서

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20여 년 전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에 왔으며, 평일에

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헌신적인 가장이었다

고 전했다. 또한 매주 자신을 워싱턴대

학(UW) 영재 프로그램까지 직접 데려

다주는 등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말했다. ◈ 벨뷰 월마트부터 어번·켄

트까지… 잇따른 단속 지역 시민단체 

ICE아웃(ICEOut.org)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7일 벨뷰의 한 월마트, 28일 퍼

시픽과 셸턴, 29일 린우드·어번·켄트 

등에서 잇따라 보고됐다.

현재까지 연방정부는 이번 단속과 관

련한 대규모 작전 여부를 공식 발표하

지 않았다. ◈ 올해 1~3월에만 750건 

체포… 단속 확대 우려 커져 한편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올해 1~3월 

워싱턴주에서는 약 750건의 이민 단속 

체포가 이뤄졌다. 이후 공식 통계는 아

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연방정부

가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단속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이 한인들

이 많이 거주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벨

뷰, 켄트, 린우드, 어번 등에서도 잇따

라 보고된 만큼 한인사회도 상황을 예

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다. 이민 전문가들은 영주권자와 시민

권자를 포함해 합법 체류 신분을 가진 

경우에도 평소 신분 관련 서류를 잘 관

리하고, 단속 상황에서는 자신의 권리

를 숙지하는 등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시애틀 일대 ICE 단속 거세져… 주말 새 최소 12명 체포
▶ 켄트·벨뷰·레이크우드·린우드 등 7개 지역서 체포 보고

▶ 아버지의 날 장보고 귀가하던 가장, ICE에 체포돼 가족과 생이별

▶ 한인 밀집지역도 단속 대상… 전문가들 "신분서류 관리·권리 숙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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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에게 사랑받는 집수리,
주방부터 바꾸세요.
주방이 바뀌면 
집이 달라 보입니다.

매일 가장 많이 쓰는 공간

집의 첫인상을 바꾸는 공간

수납과 동선이 생활의 편함을 좌우

하나만 바꿔도 집 분위기가 달라짐

WE BUILD DREAM

���������
���������� ���-���-����

디자인과 가격을 모두 만족하는 회사

BEFORE

AFTER

새집 집수리 주방
종합건축회사

선착선10분
  무료상담
+�D디자인
     제안서

선착순 10 가정 상판 업그레이드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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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애틀한인회(Greater Seattle 

Korean Association)가 에버렛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광역시애틀한인회 김원준 회장과 샘 

심(Sam Sim) 이사장은 지난 6월 25

일 에버렛시청에서 마이크 퐁(Mike 

Fong) 에버렛시 부시장을 만나 에버

렛시와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경제 발

전과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

누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

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면담에서는 세계적인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지인 보잉(Boeing)과 관

련 협력업체를 비롯해 에버렛항(Port 

of Everett)을 중심으로 한 항만·물류 

산업, 첨단 제조업, 관광 및 국제교류 

등 에버렛시의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

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또한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투

자 유치, 교육 및 인재 양성, 문화교

류 등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을 위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

을 교환했다.

특히 광역시애틀한인회는 대한민국 지

방자치단체와 에버렛시 간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추진하는 과

정에서 민간 차원의 가교 역할을 수행

하고, 경제·산업·문화·교육 등 다

양한 분야의 교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방안

도 함께 논의했다.

김원준 회장은 "광역시애틀한인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와 에버렛시를 

연결하는 민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다양

한 국제교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퐁 부시장도 "에버렛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

회와 다양한 민간단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광역시애틀한인회와 함

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교류 확대

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역시애틀한인회는 이번 면담을 계기

로 에버렛시 및 스노호미시 카운티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기업 간 네트워

크 구축과 투자 유치, 문화·교육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역시애틀한인회, 에버렛시와 지역경제 협력 강화 논의
김원준 회장·샘 심 이사장, 지난달 25일 에버렛시청서 마이크 퐁 부시장 면담

에버렛시와 스노호미시 카운티 경제 발전과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 나눠

김원준 회장(왼쪽)과 샘 심 이사장(오른쪽)이 마이크 퐁 부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픈AI가 한층 더 강력해진 차세대 인공

지능(AI) 모델 'GPT-5.6' 시리즈를 전격 

공개했다.

오픈AI는 26일(현지시간) 플래그십 모델 '

솔'(Sol), 균형 잡힌 성능의 '테라'(Terra), 

빠르고 저렴한 '루나'(Luna)로 구성된 

GPT-5.6 모델 시리즈의 제한적 사전 공

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인 '솔'은 코딩, 

생물학, 사이버 보안 등 복잡한 작업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인다. 특히 코딩 워

크플로 테스트 '터미널-벤치 2.1'에서 새로

운 기록을 세웠으며, 유전체학 분석 평가 

'진벤치 v1'에서는 이전 모델인 GPT-5.5

보다 적은 자원을 사용하면서도 더 강력한 

결과를 도출했다.

오픈AI는 이번 모델에 역대 가장 강력

한 안전 장치를 탑재했다고 강조했다. 자

체 평가 결과 '솔' 모델은 '사이버 위험 임

계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AI가 버그를 식별할 수는 있지만, 자율적

으로 완전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지는 못

한다는 의미다. 이번 출시는 미국 정부와

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오

픈AI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소수 파트너 그룹에 먼저 제한적

으로 공개한 뒤 수 주 내에 정식 출시할 계

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모델 시리즈는 성능에 따라 가격이 

책정됐다. 100만 토큰(AI가 처리하는 데이

터 단위)당 가격은 솔이 입력 5달러·출력 

30달러, 테라가 입력 2.5달러·출력 15달러, 

루나가 입력 1달러·출력 6달러다. 오픈AI

는 "이번 사전 공개 기간의 피드백을 통해 

불필요한 차단을 줄이고 더 원활한 경험을 

만들어 광범위한 출시를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더 똑똑해진 챗GPT 온다…오픈AI, 'GPT-5.6' 깜짝 공개
▶ 플래그십 '솔' 등 3종 모델…코딩·생물학·보안 능력 향상

▶ 미 정부 협의 거쳐 일부 파트너에 우선 공개…수주 내 정식 출시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워싱턴주 북중부 지역의 한 의료 기관 

전 최고경영자(CEO)가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 수천만 달러를 빼돌린 전신

사기(wire fraud)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패트릭 앨런 버크넘(Patrick 

Alan Bucknum, 55세)은 6월 24일 워

싱턴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전신사

기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피트 

세라노(Pete Serrano) 연방검사가 밝

혔다. 버크넘은 워싱턴주 전역의 의료 

클리닉 컨소시엄을 위해 의료비 지급 

계약을 관리하는 웨나치(Wenatchee) 

소재 기업 커뮤니티 클리닉 네트워크

(Community Clinic Network, 이하 

CCN)의 전 CEO다. ◈ 소셜미디어 공

격적 투자 전략 따르다 손실 눈덩이 검

찰에 따르면 버크넘은 2017년 4월부터 

CCN의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빼내 주

식, 옵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

자하는 계획을 세웠다. 법원 문서에는 

그가 초기에는 투자 수익을 개인적으로 

챙긴 뒤 횡령한 자금을 CCN에 반환할 

의도였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접한 공

격적 투자 전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리한 거래로 대부

분의 자금을 잃은 뒤에도 손실을 만회

하려 추가 횡령을 반복했다. 2017년부

터 2023년 사이 버크넘은 CCN에서 약 

$3,000만을 횡령했으며, 같은 기간 약 

$700만을 회사에 반환했다. 

2024년 8월에는 귀금속 코인 구입을 위

해 $119만 9,000을 추가로 횡령한 것으

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 횡령 자

금으로 차량·보트·귀속 개인 구매 법

원 문서에 따르면 버크넘은 횡령한 자

금으로 픽업트럭 구입에 $10만, 테슬라 

차량에 $7만 7,000, 보트에 $3만 3,000

을 지출하는 등 개인 용도로도 자금을 

유용했다. 검찰은 버크넘이 CCN에 입

힌 손실이 총 약 $2,436만 8,427에 달한

다고 밝혔다. 

버크넘은 유죄 인정 합의의 일환으로 

횡령 자금으로 취득한 픽업트럭, 테슬

라, 보트, 금·은·백금 등 귀금속 코인

을 미국 정부에 몰수당하는 데 동의했

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3일로 예정

돼 있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워싱턴주 의료 기관 전 CEO, $2,400만 횡령·전신사기 혐의 유죄
▶ 전 CEO, 2017년부터 6년간 회사 계좌서 자금 빼돌려

▶ 주식·옵션 투자 실패 후 손실 만회 위해 추가 횡령 반복

▶ 픽업트럭·테슬라·보트·귀금속 등 개인 용도로도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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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세무부의 세제정책 담당 책

임자인 팀 제너리치가 미국 세무 행정

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아 전국적인 리더십 상을 수상했다.

워싱턴주 세무부는 최근 제너리치 수

석 부국장이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까

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전국 세

무 행정관 연합(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FTA) 연례 총회에서 

‘Harley T. Duncan 리더십 및 공로상

(Harley T. Duncan Leadership and 

Service Award)’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주 세무부 세무정책 담당 

수석 부국장으로 재직 중인 제너리치

는 세무 정책 업무를 총괄하며 산하 5

개 부서를 이끌고 있다.

그는 약 20년간의 공직 생활 동안 혁신

적인 세무 행정과 투명성 제고, 주(州) 

간 협력 강화, 납세자 중심의 행정 개

선을 주도해 왔다. 

특히 기업들이 세금 납부 의무를 보다 

신속하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임시 지침서를 마련

하는 등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적인 활동도 두드러졌다. 제너리치

는 다주(多州) 세무위원회의 디지털 제

품 통일성 프로젝트(Digital Products 

Uniformity Project) 의장을 맡아 디지

털 경제 시대에 맞는 세무 기준 마련에 

기여했으며, 간소화된 판매세 관리위원

회(Streamlined Sales Tax Governing 

Board) 회장을 두 차례 역임했다.

또한 연방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세금 

공정법(Digital Goods and Services 

Tax Fairness Act)의 개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각 주의 세수 

보호에 기여했고, 워싱턴주 원주민 부

족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도 힘써 왔다.

존 라이저 워싱턴주 세무부 국장 대행

은 “팀 제너리치가 워싱턴주는 물론 전

국적인 세무 정책 발전을 위해 수행한 

업무는 모든 주의 세무기관과 납세자들

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탁월한 

재능과 높은 청렴성을 갖춘 리더와 함

께 일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이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FTA의 샤론 본아디 사무총장도 “제너

리치는 거의 20년 동안 워싱턴주뿐 아

니라 미국 전역의 납세자와 세무 전문

가들을 위해 세제 정책을 더욱 명확하

고 공정하며 실용적으로 만드는 데 크

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전국 세무 행정관 연합(FTA)은 미국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뉴욕시의 

세무 및 세입 기관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다. 매년 탁월한 비전과 혁신, 열린 

소통, 지속적인 학습, 변화에 대한 적응

력과 리더십을 보여준 세무 행정 분야 

지도자에게 Harley T. Duncan 리더십 

및 공로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주 세무부는 주 정부의 대

표적인 세무 행정 기관으로 약 60개 세

목을 관리하며 공공서비스 재원 마련

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근로 가구 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와 미청구 자산

(Unclaimed Property) 반환 프로그램 

등 주민들에게 각종 환급 서비스를 제

공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워싱턴주 세무부 팀 제너리치, 전국 리더십 공로상 수상
전국 세무 행정 발전 기여 인정…혁신적 세무정책·납세자 중심 행정 높은 평가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가

운데 시애틀이 미국 월드컵 개최도시 

가운데 종합 4위에 선정됐다고 카이로

7뉴스가 27일 전했다.

좌석 예매 플랫폼 시트픽(SeatPick)

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시애틀은 경

기장 환경과 물가, 치안, 숙박비, 날씨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미국 개최도시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평균 기온 ▲경기장 수

용 인원 ▲강력범죄 발생률 ▲모기 발

생 정도 ▲맥주와 생수 가격 ▲호텔 숙

박비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다.

미국 내 1위는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

가 차지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

(로스앤젤레스)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시애틀은 특히 경기장의 뜨거운 응원 

분위기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팬들이 

국가를 함께 부르고 존 덴버의 명곡 '테

이크 미 홈, 컨트리 로즈)'를 합창하며 

경기장을 흔들 정도의 열기를 보여 월

드컵 개최지로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반면 숙박비는 약점으로 지적됐다. 시

애틀의 호텔 요금은 미국 개최도시 가

운데 세 번째로 비싼 수준이었다. 다만 

뉴욕의 호텔 가격과 비교하면 절반 수

준에 불과했다. 이집트 대표팀을 응원

하기 위해 시애틀을 찾은 하젠 하산 씨

는 "물가가 다소 비싸지만 월드컵은 4

년에 한 번뿐인 특별한 행사인 만큼 직

접 경기를 볼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뉴저지에서 이란 경기를 보기 위해 방

문한 시얀 아시아시아이 씨도 "뉴욕이

나 샌프란시스코와 비교하면 시애틀은 

오히려 저렴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시애틀은 맥주와 생수 가격은 개최도

시 중 공동 4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조

사됐다. 

다만 치안은 개선 과제로 꼽혔다. 인구 

대비 강력범죄 발생률은 휴스턴과 필라

델피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나 월드컵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소 부담 요인으로 평가됐다. 

<조이시애틀뉴스>

시애틀, 월드컵 개최도시 평가 '미국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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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벨뷰 시청에서 정진호 박사 초청 평화통일 강연회 ‘청포도의 꿈’을 개최했다. 사진은 황규호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박재영 기자

No. 1160  JUL 03. 2026

Cell 206.306.6700 | 206.779.5382
Email skgid7700@gmail.com

정확한 진단, 빠른처리, 안전한 시공

페인트•보일러•펜스
데크•각종 집수리 등 

206.779.5382광고 문의

생명보험/은퇴플랜/401K 롤오버/메디케어

 <관련기사 Page-14> <관련기사 Page-14>

Tel: 206.779.5382 /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 E-mail: mediahankookweekly@gmail.com

민주평통, 지난달 30일 '정진호 박사 초청 평화통일 강연회' 성황리 개최민주평통, 지난달 30일 '정진호 박사 초청 평화통일 강연회' 성황리 개최
"포항 이육사"포항 이육사··청진 윤동주 시인 서사 미래 평화경제 구상으로 발전시켜야"청진 윤동주 시인 서사 미래 평화경제 구상으로 발전시켜야"

청포도의 꿈, 청진과 포항을 쇳물로 잇는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청포도의 꿈, 청진과 포항을 쇳물로 잇는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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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가 노스

쇼어 시니어센터(Northshore Senior 

Center)와 협력해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늘푸른 건

강교실(Forever Green Health Class)’

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스쇼어 시니어센터의 병설기관인 노

스쇼어 헬스 & 웰니스센터(Northshore 

Health & Wellness Center·10212 E 

Riverside Dr Bothell, WA 98011)에

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

시까지 진행되며, 신체적·정서적·정

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및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인생활상담소는 그동안 많은 한인 시

니어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 및 

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해 왔다.

이에 따라 마련된 ‘늘푸른 건강교실’은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을 넘어 시니어들

이 실생활에 필요한 건강 정보와 복지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서

로 교류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건강 증진 활동을 비롯

해 정서 지원 프로그램, 치매 예방 및 인

지 기능 향상 활동, 건강·복지 정보 제

공, 사회적 교류와 친목 활동 등 시니어

들의 전반적인 웰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주미 소장은 “지역사회 한인 시니어

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필요한 서비

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건

강관리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

하고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

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니어는 한인

생활상담소를 통해 문의하거나 대기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교통편이 필요한 참가자들을 위

해 DART(Dial-A-Ride Transit)와 

ACCESS 프로그램 신청을 지원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메디케이드

(Medicaid)와 다양한 지원기금을 통

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인생활상담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한인 시니

어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

릴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복지 프로

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

라고 밝혔다.

한편 프로그램 및 대기자 등록에 관한 

문의는 김성규 담당자(425-449-1458) 

또는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

로 하면 된다.

한인생활상담소, 한인 시니어 위한 '늘푸른 건강교실' 운영
노스쇼어 시니어센터와 협력…건강관리·치매예방·복지정보 제공

매주 토요일 바슬에서 진행…교통편 및 메디케이드 연계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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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한인장로교회(담임 송성민 목사)

가 지난달 27일 로즈시티 골프장에서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

최하고 지역 성도들과 함께 선교 사역

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솔로몬전도회(회장 최춘

득) 주관으로 열렸으며, 송성민 담임

목사를 비롯해 송영욱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포틀랜드협의회장과 오리건

주 및 워싱턴주 밴쿠버 지역 성도, 후

원자들이 참석해 선교 사역을 위한 기

금 마련에 동참했다.

개회식에서 송성민 목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골프대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참가자들과 선교기금을 후원해 주신 후

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오늘 마련된 선교기금은 복음 전파

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전달

되어 귀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경기에서는 참가자들이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고, 

경기 종료 후에는 김대욱 경기위원장

의 사회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수상자는 ▲남자 챔피언 박창영 

▲여자 챔피언 김연옥 ▲남자 1등 이

성호 ▲여자 1등 이혜숙 ▲남자 2등 이

동명 ▲여자 2등 전영희 ▲남녀 KP 최

춘득·박인숙 ▲남녀 롱기스트 드라이

브(LD) 장명진·이은숙 씨가 각각 차

지했다. 행운상은 송성민 목사와 임명

화 권사가 수상했다.

참가자들을 위한 식사도 정성껏 준비

됐다. 점심은 마리아선교회(회장 조미

화 권사)가, 저녁 식사는 에스터선교회

(회장 김제니)가 마련해 참가자들의 호

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틀랜드협의회(지회장 송영욱)가 후

원했으며, 김대욱, 김석배, 김선환, 김

정희, 신선영, 오세형, 이흥복, 이한익, 

좌용침 씨 등도 선교기금 후원에 동참

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최춘득 솔로몬전도회 회장은 "교회 성

도들의 친목과 화합은 물론 선교 사역

을 위해 한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행사 준

비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정

과 정성을 다해 수고해 주신 준비위

원들과 봉사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밴쿠버한인장로교회는 이번 골프

대회를 통해 마련된 선교기금을 국내

외 선교사역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선교와 나눔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귀한 기금으로 사용"
밴쿠버한인장로교회, 지난 6월 27일 선교기금 마련 골프대회 개최

오리건·밴쿠버 지역 성도들 참여…박창영·김연옥, 남여 챔피언 차지

골프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평통 포틀랜드 송영욱 지회장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워싱턴주가 공사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초범

에 대한 실제 벌금 부과를 시작한다.

워싱턴주 교통부(WSDOT)는 7월 1일

부터 공사구간 속도위반 카메라 프로그

램의 초범 벌금을 기존 $0에서 $125로 

올린다고 밝혔다. 

2차 위반 이상에 대한 벌금 $248은 그

대로 유지된다. 이번 변경은 주 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 지난해 4월 

시행 이후 8만 5천여 건 단속 공사구간 

속도위반 카메라 프로그램은 지난해 4

월 시작됐으며, 그간 초범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만 해왔다. 현재까지 주 전역 

약 50개 공사현장에 카메라가 900회 이

상 배치돼 총 8만 5천여 건의 속도위반

이 적발됐다. 이 중 약 7만 7천 건은 초

범이었다. 프로그램은 최초 I-5(인터

스테이트 5번) 루이스-맥코드 합동기

지(Joint Base Lewis-McChord) 인

근 구간에서 시작됐으며, 최근 워싱턴

주 동부 지역으로도 확대됐다. 주 당국

은 2027년까지 카메라 15대를 운용할 계

획이다. ◈ 카메라 작동은 실제 작업자 

현장 있을 때만 카메라는 공사 인부가 

실제 현장에 있을 때만 과속 차량을 촬

영한다. 단, WSDOT는 공사구간이 주

간과 야간 모두 활성화될 수 있다며 운

전자들에게 모든 공사구간을 활성 구간

으로 간주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단속 통보서는 위반 차량의 등록 소유

자에게 30일 이내 우편으로 발송된다. 

수신자는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통해 

인정, 검토, 이의 신청 또는 납부 중 하

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워싱턴주 순찰대

(WSP)는 각 잠재 위반 건에 대해 트루

퍼(trooper·주 순찰대원)가 카메라 영

상과 데이터를 검토한 후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 "순찰 인

력 부족 보완하는 전력 배가 수단" 존 바

티스테(John Batiste) WSP 서장은 "이 

광활한 주 전역의 모든 공사구간에 24

시간 트루퍼를 배치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이라며 "카메라를 전력을 배가시키

는 수단으로 본다"고 말했다. WSDOT

는 이 프로그램이 세수 확보보다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속적인 카메라 

운용이 공사구간 내 차량 속도를 낮추

는 데 효과가 있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워싱턴주 공사구간 속도위반 카메라, 7월 1일부터 초범 $125 벌금 부과

▶ 1년여 경고 기간 종료, 이제는 실제 벌금

▶ 초범 $125·재범 이상 $248...주 의회 승인 거쳐 시행

▶ 2027년까지 카메라 15대 운용 목표

[사진=WSDOT제공] 고속도로 공사구간 사고는 워싱턴주 도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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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타트업센터 시애틀(K-Startup 

Center Seattle·KSC Seattle)이 주시

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과 공동으로 2026

년 2분기 중소벤처기업 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7월 10일

(금) 오전 11시~오후 12시 시애틀 다운타

운에 위치한 KSC 시애틀 서관 1층(1731 

Minor Ave., Seattle)에서 열리며, 한인 

기업인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미국 경

제 동향과 비즈니스 지원 정보를 제공하

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행사는 서은지 주

시애틀총영사의 인사말로 시작되며, 최

근 경제 동향 브리핑에 이어 워싱턴주 

제10선거구를 대표하는 매릴린 스트릭

랜드(Marilyn Strickland) 연방하원의

원이 연사로 나서 미국 경제와 중소기

업 지원 정책 등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한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참석자들

을 위한 오찬이 마련돼 기업인과 관계기

관 간 네트워킹의 시간도 이어질 예정이

다. KSC 시애틀은 이번 행사가 서은지 

총영사가 참석하는 마지막 중소벤처기

업 지원 세미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

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한인 기업인과 스타트업 관계자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행사 

참석은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원활

한 행사 준비를 위해 온라인 참가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점심 식사는 무료로 

제공되며, 주차는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행사 주최 측은 인근 주

차장 이용을 위해 SpotHero 앱 활용을 

권장했다. 행사와 관련한 문의는 K-스

타트업센터 시애틀 조참 마케팅·프로그

램 매니저(360-918-6577)에게 하면 된다.

KSC 시애틀, 2분기 중소벤처기업 지원 세미나 개최
7월 10일 개최…매릴린 스트릭랜드 연방하원의원 경제 세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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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벨뷰 시청에서 정진호 박

사 초청 평화통일 강연회 ‘청포도의 꿈’

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제22기 민주평통의 슬로

건인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 

아래 마련됐으며, 민주평통 시애틀협의

회가 주최하고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

사관과 UniBank가 후원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

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

다. 이어 황규호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

장의 개회사, 박미조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부총영사의 축사, 이수잔 상임

고문단장의 축사, 강연자 약력 소개, 정

진호 박사의 특별강연, 질의응답, ‘우리

의 소원은 통일’ 제창 및 단체사진 촬

영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오명규 회장이 맡았다.

황규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국

제질서와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미래를 어

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

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강연

이 남북경제협력의 미래를 새롭게 바라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강연 부제인 ‘청포도

의 꿈’에 대해 “청포도에는 분명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라며 참석자들

에게 강연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자고 당

부했다.박미조 부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평화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서 시작되

고, 신뢰는 하루아침이 아니라 꾸준한 소

통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그

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 곳만의 

과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는 

750만 재외동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

고 지켜나가야 할 공동의 가치”라며 “시

애틀 동포사회가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존중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해 온 모

습은 평화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수잔 상임고문단장은 “청포도는 아

직 완성된 열매가 아니라 서서히 익어

가며 가능성과 기다림, 미래를 향한 희

망을 품고 있는 열매”라며 “평화통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

로 이해하고 함께 노력할 때 결실을 맺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정진호 박사는 평

화경제·통일 분야 전문가이자 포스텍 

친환경소재대학원 교수로, 서울대학교 

금속공학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거

친 뒤 미국 MIT 박사후연구원으로 활

동했다. 이후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와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설립부총장 및 

박사원장, 토론토대학교 통합통로 교수, 

한동대학교 통합한국센터 객원교수 등

을 역임했다. 현재는 민주평통 자문회

의 경제과학분과 상임위원, 통일부 평화

통일고문회의 정책자문위원, 유라시아 

원이스트포럼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 박사는 ‘시대의 변곡점에서 바라본 

코리아연합과 남북경제협력의 신세계’

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를 한마디로 ‘

청포도의 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

항에는 청진리가 있고, 청진에는 포항동

이 있다”며 “남한의 대표적인 제철도시 

포항과 북한의 대표적인 제철도시 청진

을 쇳물로 잇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 청

포도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는 포항의 이육사 시인과 청진의 윤

동주 시인을 연결해 설명하며 “두 저항 

시인의 서사를 오늘의 현실로 끌어와 

미래의 평화경제 구상으로 발전시키고

자 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청포도 

프로젝트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남북

이 함께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평화경

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특히 유럽의 석탄철강공동체

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

는 수많은 전쟁을 치른 철천지원수였지

만,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하면서 전

쟁을 멈추고 결국 유럽연합의 토대를 만

들었다”며 “남북한도 철강 공동체를 통

해 동아시아 평화경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무산의 풍부한 자철광 자원

과 남한의 친환경 제철 기술을 결합하

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 무산에는 남

북이 오랜 기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막

대한 철광석 자원이 있고, 남한에는 포

스코를 비롯한 세계적 제철 기술이 있

다”며 “청진에 남북이 함께 스마트 그린 

제철소를 세운다면 한반도 역사를 바꾸

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또 “탄소국경세와 친환경 산

업 전환 시대가 다가오면서 기존 제철 

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수소환원 제철 등 친환경 제철 기술은 

앞으로 세계 산업 질서를 바꿀 핵심 분

야”라고 말했다. 그는 “청포도 프로젝

트는 북한을 돕기 위한 사업만이 아니

라 대한민국 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전

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에서는 정 박사의 개인적 경험도 

소개됐다. 그는 미국 유학 시절 안정적

인 연구자의 길을 뒤로하고 중국 연변

과 북한 평양으로 들어가 조선족 청년

들과 북한 청년들을 가르친 경험을 전했

다. 그는 “연변과학기술대학과 평양과학

기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

이야말로 가장 더디지만 가장 빠른 변

화의 길이라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특히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서 남한 출

신 학생과 북한 학생, 해외동포 학생들

이 함께 공부하고 운동하며 가까워지는 

모습을 소개하며 “처음에는 서로 경계

했지만 젊은 세대는 함께 공부하고 농

구, 축구, 배구를 하면서 친구가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남과 북의 다음 세대가 

서로 원수가 아니라 친구와 동무로 살

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기

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국제

정세도 폭넓게 짚었다. 그는 식민, 분단, 

전쟁, 독재, 이산으로 이어진 민족사의 

상처를 언급하며 “역사를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면 평화와 통일의 길도 제대

로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동 정세, AI와 제조업 재편 등 세계 질서

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의 

변곡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디지털과 피지컬, 즉 

AI와 제조 역량을 동시에 갖춘 드문 나

라”라며 “남북이 협력한다면 동북아의 

새로운 골든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전

망했다. 이어 “남한의 기술, 북한의 자

원, 해외동포의 네트워크가 함께 결합

될 때 새로운 코리아연합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 말미에서 정 박사는 참석자들에

게 “청포도 프로젝트는 단순한 철강사

업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

고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 상품”이라며 

“이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

들의 관심과 기도,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참석자들과 함께 “가자 

청진으로, 오라 포항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진호 박사는 『울독 아리랑』, 

『21세기 중학교 12도시 인문학이 만

난 때』,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 

『기독교와 공산주의, 기호-서북 지역

갈등 및 선교지 분할』 등 다수의 저서

와 논문을 통해 공학기술, 기독교 인문

학, 통일과 역사 분야를 아우르는 통섭

적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강연회는 시애틀 한인사회가 한반

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재외동포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자리

로 평가됐다.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는 

앞으로도 동포사회와 함께 평화통일 공

감대를 넓히고 미래세대와 소통하기 위

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재영 기자

청포도의 꿈, 청진과 포항을 쇳물로 잇는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
민주평통, 지난달 30일 '정진호 박사 초청 평화통일 강연회' 성황리 개최

"포항 이육사·청진 윤동주 시인 서사 미래 평화경제 구상으로 발전시켜야"

황규호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정진호 박사의 강연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정진호 박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박미조 부총영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이수잔 상임고문단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오명규 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15JUL 03, 2026  /  1160호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회장 지병주)는 

지난달 27일 밴쿠버 보훈병원 내 한국

전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6·25전쟁 

76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

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Freedom 

Is Not Free)'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

념식에는 앤 매커너니-올가 밴쿠버 시

장과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 지역사

회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

의 마음을 전했다.

지병주 한인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날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문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 당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

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은 결코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며,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준 우방국들의 희생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비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며 전쟁에서 

희생된 장병들과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헌신을 추모했다. 특히 참전용사와 가

족, 지역 지도자들이 함께한 추모식은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석한 앤 매커너니-올가 시장

도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한국전쟁을 통해 맺어진 한미동맹의 역

사적 의미와 양국의 우호 관계가 앞으로

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밴쿠버한인회는 앞으로도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보훈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6.25 기념행사 개최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 27일 한국전 참전용사비서 6·25 76주년 기념식 개최

참전용사들과 매커너니-올가 밴쿠버 시장·지병주 밴쿠버 한인회장 등 참석

6·25전쟁 76주년 기념식 모습. 지병주 밴쿠버 한인회장.

참석한 참전용사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올가 밴쿠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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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이하 재

단)이 차기 이사장으로 조기승 전 광역

시애틀한인회장을 추대했다.

재단은 6월 27일 페더럴웨이 소재 김성

훈 이사장 사무실에서 제19기 정기이사

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는 7월부터 

2년간 재단을 이끌 신임 이사장으로 조

기승 전 회장이 선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성훈 현 이사장

의 연임을 추천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

왔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개인적으

로 일이 너무 많아 힘들 것 같다"며 이

를 사양하고, 스스로 조기승 상임이사

를 후임으로 추천했다. 이후 다른 추천

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사진 동의로 선

출이 확정됐다.

조 신임 이사장은 "이사회 이전부터 제

안을 받아 운전을 하며 오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다른 훌륭한 분이 계

시면 양보하려 했지만, 오늘 이렇게 해

주시니 무거운 마음으로 수락하겠다"

고 말했다.

◈ 한인사회 다방면 경력의 베테랑 

지도자

조기승 신임 이사장은 광역시애틀한인

회장, 재미 워싱턴주 대한체육회장, 미

주한인회 서북미연합회장 등을 두루 

역임한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다. 공인 태권도 9단으로, 1995년부터 

린우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현역 

체육인이기도 하다. 임기는 2028년 6월

까지 2년이다.

조 신임 이사장은 "대회장과 준비위원

장은 7월 중순을 넘기며 여러 분들과 협

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진들은 

뒷바라지를 자처한 김성훈 이사장에게

도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고, 김 이사장도 이를 흔쾌

히 받아들였다.

◈ 재단 잔고 약 9만 달러...2년 임기 동

안 재정 안정 유지

이날 이사회에서는 백정선 재무의 재

무보고도 이뤄졌다. 6월 27일 현재 운

영 구좌 잔고는 1만 4,928달러, 상임이

사 세이빙 잔고는 7만 5,472달러로, 이

자 수입 7,159달러를 포함한 전체 총액

은 약 9만 401달러로 집계됐다. 재단의 

재정은 김성훈 이사장이 2년 전 인수

했을 당시와 비슷한 규모로 안정적으

로 유지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나래공연과 연계해 

열린 한인의 날 축하공연 관련 후원금 

수령 및 집행 경위에 대해서도 이날 재

무보고에서 상세히 설명됐다. 재무담

당은 재단 고유의 운영 자금은 해당 행

사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며, 행사 목

적으로 별도 수령한 후원금만을 집행

했다고 밝혔다.

◈ 8월 16일 페더럴웨이서 문화공연...

봉산탈춤·비보이 무대 선다

재단은 오는 8월 16일 오후 5시 페더

럴웨이 공연예술센터(Federal Way 

Performing Arts & Event Center)에

서 한인의 날 축하 문화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젊은 봉산탈

춤 공연단이 참여하며, 박재범과 인연

이 있는 비보이 크루와 최근 활발한 활

동을 이어온 AKA(America K-Pop 

Association) 산하 VDC 크루도 무대

에 오를 예정이어서 젊은 세대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은 무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홍보 포스터 디자

인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인의 

날 행사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포스터

를 수정하기로 했으며, 단체명은 한 줄

로 정리해 가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공연장 명칭은 한국어 번역 없이 영문 

원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김성훈 이사장은 2년의 임기를 돌

아보며 "1월 13일 행사를 1년에 한 번으

로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계기로 한인

사회를 알리고 싶었다"며 "재단 이사진

과 준비위원, 한인사회 모든 분의 도움

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안데일리 김승규 기자>

한인의 날 축제재단, 새 이사장에 조기승 전 광역시애틀한인회장 선임
김성훈 이사장 연임 고사, 조기승 전 회장 직접 추대…7월부터 2년 임기 시작

오는 8월 16일 페더럴웨이 공연예술센터서 한인의 날 축하 문화공연 개최 예정

한인의 날 축제재단 이사들이 제19기 정기이사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훈 이사장이 조기승 전 회장을 신임이사장을 추대하고 있다. 차기 이사장으로 추대된 조기승 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초상화

가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한정

판 여권 디자인을 26일(현지시간) 트루

스소셜을 통해 공개했다. "올바로 행동

하세요(be good!)"라는 문구와 함께 레

졸루트 데스크 앞에 선 트럼프의 모습, 

독립선언문 원문, 금색 서명이 새겨진 

이 여권은 현직 대통령의 얼굴이 미국 

공식 여행 문서에 실리는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사례다. 발표 직후 국내외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국무부 대변인 토미 피곳은 이 여권이 

"미국 여권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문

서로 만드는 동일한 보안 기능을 유지

하면서 맞춤형 아트워크와 강화된 이

미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7월 6일부터 

워싱턴 DC 여권 사무소에서 직접 갱신

하는 신청자에게 기본 발급되며, 온라

인 신청이나 다른 지역 여권 사무소에

서는 기존 디자인이 유지된다. 발급 수

량은 2만5천~3만 부로 제한된다. ◈ "

국가 상징을 개인 홍보물로"…민주당·

시민단체 강력 반발 비판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국

가 상징의 노골적인 사유화"라고 규탄

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여권은 공화

국의 상징이지 특정 정치인의 홍보 도

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미국시민

자유연맹(ACLU)도 "국가 문서에 현

직 정치 지도자의 얼굴을 삽입하는 것

은 권위주의 체제가 사용해온 방식"이

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국가 문서에 특정 인물의 초상

을 넣은 것 자체가 전례 없는 권력 과

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여

권 내지에는 그동안 독립전쟁 관련 역

사 그림이나 미국 자연 풍경 등 중립적

인 상징물만 담겨왔다. 현재 기존 여권 

내지 앞면에는 버시 모란의 그림 '포트 

맥헨리 포격 다음 날 아침의 프랜시스 

스콧 키'가 실려 있다. ◈ "올바로 행동

하라" 문구…입국 심사 강화 기조와 맞

닿아 외국인 불안 자극

트럼프가 트루스소셜 게시물에 직접 

언급한 "올바로 행동하라(be good!)"

는 문구도 도마에 올랐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표현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입국 심사 및 외국인 단속 기조

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메시지라고 해

석했다. 실제로 이번 여권 공개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기간과 맞물려 

수십만 명의 외국 방문객이 미국을 찾

는 시기와 겹친다. 외국 정부 일각에서

는 자국민 여행자들이 이 문구에서 위

압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며 우

려를 제기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 여권은 미국이 환영하는 나라라는 

인상보다 경계심이 강한 나라라는 이

미지를 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 내 이민·난민 지원 단체들도 이 문

구가 이미 심화된 이민자 혐오 분위기

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국장 위치·표지 서체까지 바꿨

다"…디자인 변경도 논란 여권 외관 

디자인도 기존과 달라져 논란이 됐다. 

표지에는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 상단에 굵은 금색으로 크

게 박혔고, 기존에 중앙에 있던 문구는 

하단의 '여권(Passport)'으로 대체됐다. 

내지에는 스미스소니언 국립 초상화 갤

러리 공식 초상화를 바탕으로 한 트럼프

의 모습이 독립선언문 원문 위에 얹혀 

있고, 그 맞은편에는 존 트럼불의 유명 

역사화 '독립선언(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이 담겼다. 표지와 내

지 전반에 '미합중국 250(United States 

of America 250)' 브랜딩도 삽입됐다. 

역사학자들은 트럼프의 얼굴이 건국의 

아버지들과 독립선언서를 시각적 배경

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건국의 아버지 반열에 놓으려

는 메시지를 담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

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여권 공개는 트

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담긴 국립공원 

연간 이용권 출시와 함께 대통령의 얼

굴을 국가 상징물에 삽입하는 행정부

의 일련의 흐름 중 하나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기념 여권이 미

국 건국 250주년이라는 역사적 기념일

에 맞춰 특별한 기억을 남기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수집 가치 있는 기념품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또한 국

무부가 기존 여권과 동일한 보안 기능

을 유지했다고 밝힌 만큼, 실용적 측면

에서의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

온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 현직 대통령 얼굴 여권 삽입 미국 역사상 최초…2만5천~3만 부 한정 발급

▶ 민주당·시민단체 "국가 상징 정치 도구화" 강력 반발…외국 정부도 우려

▶ 표지 디자인 변경·금색 서명·독립선언문 배경…7월 6일부터 워싱턴 DC 여권 사무소서 발급

트럼프 얼굴 박힌 미국 여권 공개…"건국 기념" vs "셀프 우상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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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주에서 유권자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 

요건을 강화하면서 합법적인 유권자들

의 투표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

려가 제기되고 있다. 투표권 전문가들

은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선거구 

획정 변화와 함께 주별로 달라지는 선

거 규정이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거주 지역의 투표 요건과 등

록 절차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지

난 26일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

가들은 올해 중간선거가 연방 의회는 

물론 주정부와 지방정부 권력의 향방

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유권

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

방어교육기금(MALDEF)의 토머스 A. 

사엔즈 회장 겸 법률총괄, 보트라이더즈

(VoteRiders)의 김다해 정책옹호 매니

저, 캘리포니아 지역 독립언론 샤스타스

카웃(Shasta Scout)의 애널리스 피어스 

창립자 겸 편집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허위정보 확

산과 신분증 요건에 대한 혼란, 잦은 선

거 절차 변경이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엔즈 회장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허위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포될 가능성

이 크다”며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말했다. 김다해 매니저도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유권자들이 투표 직

전에 필요한 신분증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라며 “신분증에 

현재 거주지와 이름 등 최신 정보가 정

확히 반영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피어스 편집장은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와 카운티의 선거 규정, 투

표 일정,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38개 주가 투표 시 신

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

정되는 신분증 종류와 관련 규정이 주

마다 다르고 변경도 잦아 일부 유권자

들이 투표소에서 혼란을 겪거나 투표를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

들의 설명이다.

김 매니저는 “최근 몇 년 사이 유권자 

신분증법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그동안 

문제없이 투표해 온 유권자들에게도 새

로운 장벽이 생기고 있다”며 “특히 시니

어와 청년층은 복잡한 절차나 투표 거

부에 대한 우려 때문에 투표 자체를 포

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트라이더즈 자료에 따르면 투표 연령

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 가운데 약 2,100

만 명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약 2,900만 명은 운전면허

증은 있지만 변경된 이름이나 새로운 주

소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은 

백인보다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나 주정

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가능성

이 약 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권 증명 요구 확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주와 연방정부에

서는 유권자 등록 시 출생증명서나 여

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시민권자라도 관

련 서류를 즉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

권자 등록이나 투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매니저는 

“미국 시민 가운데 약 2,100만 명이 시

민권 증명 서류를 즉시 제시하기 어려

운 상황이며, 이 가운데 약 400만 명은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은 규정은 결국 수백만 명의 합법적인 

유권자를 투표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

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투표 연령 시민 5명 

가운데 1명가량은 최신 정보가 반영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18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

층 가운데 35%는 운전면허증이 없으며, 

300만 명 이상은 시민권 증명 서류 제

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단

순히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

과 교통 접근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

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노동자

에게는 신분증 발급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농촌 지역 주민들은 관공서까

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산불

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신분증을 분

실한 주민들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매니저는 “미국에서 유권자 사기

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라

며 “현재의 선거법만으로도 미국 시민

만 투표하도록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최근 연방대법원의 '

칼레이스 대 루이지애나(Callais v. 

Louisiana)' 판결도 주목해야 할 사례

로 꼽았다.사엔즈 회장은 이 판결로 소

수계 유권자가 다수인 선거구가 분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수계 커뮤니티가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선거구가 

바뀌더라도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며 “각 주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과 투

표 방식, 신분증 요건이 모두 다른 만큼 

반드시 거주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캘리포니

아 샤스타카운티 사례를 소개하며 선거 

제도의 잦은 변화가 유권자의 신뢰를 약

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샤스타카운티는 최근 기존 전자투표 시

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

지고 있으며,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Measure B' 역시 유권자 명부 운영 방

식을 둘러싸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법

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피어스 편집장은 “선거는 단순히 절차

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다는 신뢰의 문제”라며 “

제도가 갑자기 바뀌면 유권자들이 새

로운 절차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

하고, 그 과정에서 혼란과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투표권 논란 재점화
유권자 신분증·시민권 증명 요구 확대…전문가들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

"소수계·저소득층 투표 장벽 우려…거주지별 선거 규정 반드시 확인해야"

아마존의 연례 최대 할인 행사 '프라임

데이(Prime Day) 2026'이 6월 26일(현

지시간) 자정 공식 종료됐다. 

어도비 애널리틱스(Adobe Analytics)가 

리테일 다이브(Retail Dive) 등 매체에 

공개한 최종 집계에 따르면 행사 기간(6

월 23~26일) 미국 내 온라인 소매 총 지

출액은 264억달러(약 36조6,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해 역대 최대

치를 경신했다.

◈ 4일간 264억달러…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압박 올해 프라임데이는 

통상 7월에 열리던 행사를 6월로 앞당겨 

FIFA 월드컵,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등 소비 대목 이전에 배치했다. 행사 첫날

인 23일 하루에만 83억달러(약 11조5,000

억원)가 지출되며 2026년 들어 단일 최

대 전자상거래 기록을 세웠다. 이는 2025

년 추수감사절(64억달러), 블랙 프라이

데이(118억달러) 수준을 넘어서는 수치

로, 여름 쇼핑 시즌이 연말 대목에 버금

가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텔시 어드바이저리 그룹(Telsey 

Advisory Group)은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 기반과 소규모 사업체와의 관계,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테고리별로는 전자제품(평균 일일 판

매 대비 120% 급증)과 가전(90%)이 매

출을 이끌었으며, 공구·인테리어(70%), 

홈·가든(65%), 가구·침구(55%) 순으

로 뒤를 이었다. 

의류 할인율은 24%, 전자제품은 24%, 

생활가전은 16%, 완구는 20%로 전년

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 모바

일·AI 쇼핑 사상 최고치…소비 패턴 변

화 뚜렷 이번 프라임데이에서 모바일 결

제 비중은 54.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하며 142억달러의 매출을 견인했다. 인

공지능(AI)을 통한 쇼핑 트래픽도 전년 

대비 89% 급증했으며, AI 유입 고객의 

구매 전환율이 다른 채널 대비 40%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프라임데이에서 AI 트래픽 전

환율이 23% 낮았던 것과 대조적인 결

과다. 소비자 조사기관 뉴메레이터

(Numerator)의 최종 집계(6월 26일 오

후 4시 기준)에 따르면 가구의 63%가 행

사 기간 2건 이상 주문을 했으며, 평균 가

구당 지출액은 143.45달러였다.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프리미어 프로틴 

쉐이크(Premier Protein Shakes), 리퀴

드 아이브이 패킷(Liquid I.V. Packets), 

템테이션스 캣 트릿(Temptations Cat 

Treats) 순이었다. 

구매 상품의 69%가 20달러 미만이었으

며 100달러 이상 제품은 3%에 그쳤다. 

◈ 평균 주문액 감소·BNPL 급증…소

비자 부담 신호도 매출 총액은 최대치

를 기록했지만 소비자 개별 지출 규모

는 오히려 줄었다. 건당 평균 주문액은 

47.66달러로 지난해(53.34달러)보다 약 

11% 감소했다.  

관세 압박으로 판매업체의 할인 여력이 

줄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축소된 영향

으로 분석된다. 후불 결제(BNPL, Buy 

Now Pay Later) 이용도 뚜렷하게 늘었

다. 어도비에 따르면 BNPL 주문은 전체 

온라인 주문의 6.6%를 차지하며 21억달

러에 달했고,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지출을 이어가면서도 

가계 부담을 분산하려는 흐름으로 해석

된다. 천(Fortune)은 "기록적인 프라임

데이 이면에는 더 많이 지출하면서도 실

질적으로는 덜 얻는 소비자의 씁쓸한 현

실이 담겨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번 행

사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6개국 프라임 회원이 참여했으

며, 호주·브라질·인도·일본에서는 올

해 여름 별도 일정으로 행사가 추가 진

행될 예정이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아마존 프라임데이 2026, 4일간 264억달러 매출…역대 최대 기록

▶ 6월 23~26일 4일간 진행…미국 온라인 소비 264억달러, 전년 대비 9.3% 증가

▶ 모바일 결제 54.2%로 사상 최고, AI 쇼핑 트래픽 전년 대비 89% 급증

▶ 건당 평균 주문액은 전년 대비 감소…BNPL 21억달러로 9.5% 늘어 가계 부담 신호

[사진=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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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나무열매 오디

 이성수(수필가 ˙ 서북미문협회원) 

일제강점기 때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다녔

다. 그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났다.

봄이 가고 첫여름이 오면 앵두며 오디가 열

렸다.

우물가에 탐스럽게 열린 앵두는 빨간색으

로 나무를 온통 뒤덮었다. 나는 앵두가 익

자 그것을 따 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새콤달

콤한 앵두 맛은 간식거리가 없던 그 옛날 일

미(一味)였다.

때를 같이하여 오디가 열렸다. 오디는 뽕나

무 열매이다. 오디를 충청도 사투리로 '오디

게'라고 부른다.

뽕나무가 귀했던 그 시절 우리 마을은 아주 

흔했다. 우리 마을의 흙은 사질양토(沙質壤

土)이다. 사질양토란 모래가 적당히 섞여 있

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아 작물이 잘 자라는 

흙이다. 일제가 실크를 양산하느라 누에를 쳤

는데 뽕나무를 많이 심어야 했다. 그 뽕나무 

열매인 오디가 아주 흔하게 열렸다. 오디 맛

은 앵두 맛에 비할 바가 없었다. 나는 오디를 

먹은 후로는 앵두는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어머니는 앵두를 따서 열심히 나에게 주었지

만 먹지 않았다. 하루는 어머니가

“매일 도시락에 밥만 싸 가느니 앵두를 싸 

가면 어떠냐?”

고 물었다. 나는 창피하다며 반대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은 다른 때보

다 묵직했다. 열어 볼까 하다가 말았다. 점심

시간이 돌아왔다. 일본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다. 담임선생님도 학생들과 같이 

교실에서 식사를 하였다.

나는 도시락을 여는 순간 놀랐다. 밥이 아니

고 싱싱한 빨간 앵두만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반 애들 보기가 창피해서 도시락 뚜껑

을 얼른 닫고 엎드려 울었다.

이 광경을 유심히 보고 있던 담임선생님은 내 

곁으로 가까이 와 밥을 먹지 않고 울고 있는 

사연이 수상해서

“미야모도 세이 슈(宮本性洙) 군! 왜 밥을 먹

지 않고 울고 있니?”

일본식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그리고 도시

락을 열었다.

선생님은 그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앵두가 가

득히 들어 있는 나의 도시락을 보고 놀랐다. 

선생님은 앵두가 무척이나 먹고 싶어

“이 군! 나의 도시락하고 네 도시락을 바

꿔 먹자.”

라고 말하고 선생님의 도시락을 나에게 주

고 앵두 도시락을 가져갔다. 나는 앵두가 맛

이 없어 먹기 싫은데 선생님은 아주 좋아하

는 것 같았다.

선생님의 도시락은 밥을 담은 이외에 찬합이

란 네모진 그릇에 계란프라이, 김치, 멸치볶

음, 장조림 등이 들어 있었다. 나는 점심을 싸 

오지 않은 반 애에게 나누어 주었다. 선생님

의 도시락은 반찬이 많아 반 애와 같이 나누

어 먹어도 배가 불렀다.

선생님은 앵두를 실컷 먹고, 나는 선생님의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다.

나는 선생님의 도시락을 반환하면서

“선생님! 도시락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하였다.

선생님은 앵두를 잘 먹었다고 말하고 집에 앵

두가 많이 열렸느냐고 묻기도 했다.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오늘 점심시간에 앵두를 싸 주어 창피했어

요. 다행히 선생님의 도시락하고 바꾸어 먹

었어요.”

어머니는 좋아했다.

나는 우물가에 지천으로 열린 앵두를 따 먹느

라 조잘대는 내 또래의 여자애들에게

“이 애들아! 너희들 오디 따 먹어 봤니?”

“오디가 뽕나무 열매인 것을 알지만 아직 먹

어 보지 못했다.”

“나를 따라오면 오디 열매 맛을 볼 것이다.”

나는 여자애들을 데리고 뽕나무밭으로 향했

다. 뽕나무에는 앵두의 10배나 큰 오디가 소

담스럽게 열려 있었다. 나는 초록, 분홍, 까

만색으로 열려 있는 오디 중 익은 까만색 오

디를 한 줌 따 입에 넣었다. 오디의 단맛과 

풍미가 입안으로 퍼져 갔다. 여자애들도 오

디 맛에 반했다. 앵두 맛하고 비교가 안 되는 

오디 맛에 넋을 잃고 있었다. 여자애들 입안

이 오디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오디를 따 먹었다. 그리

고 오디를 따로 모았다. 담임선생님에게 주

고 싶어서였다.

월요일에 어머니가 오디를 도시락에 담아 

주었다.

점심시간에 나는 오디 도시락을 선생님에게 

주고 선생님의 도시락을 받았다. 선생님은 오

묘한 오디 맛에 반하고 말았다. 앵두의 허접

한 맛과는 상대가 안 되는 오디 맛이기 때문

이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 보는 오디라고 했

다. 일제가 처음 심은 뽕나무에서 열린 오디

이기 때문이다.

오디 맛에 반한 선생님은 도대체 이런 열매

가 어느 나무에 열리느냐고 물었다. 나는 실

크(비단)를 만드는 뽕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라고 했다.

나는 그 후 오디를 따서 자주 선생님에게 선

물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처음 실크를 짜기 위해 뽕나

무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열매인 오디가 세

상에 선보인 때의 일이다.

나는 지금도 오디의 달달한 그 맛을 잊지 않

고 있다.

워싱턴주 최대 민간 전력회사인 퓨젯사

운드에너지(PSE)의 전기요금이 가파르

게 치솟으면서 서부 워싱턴 지역 주민

들의 가계 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브레머턴에 사는 케라 마욥스키는 지

난 겨울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분

납 계획을 신청했다. 여섯 식구가 실내 

온도를 60도 초반(화씨)으로 낮추고, 쓰

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고, 불

을 끄며 절약했지만 역부족이었다. 3월

에 날아온 청구서는 약 800달러. 현재 미

납액이 1,400달러에 달하는 그는 "이렇

게 가난해본 적이 없다"며 "어떻게든 나

아지려 해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 2년 새 45% 폭등...10년 전 요금의 두 

배 PSE는 워싱턴주 최대 전력회사로 주

로 서부 워싱턴 지역의 전기 소비자 약 

12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다. 이 회사의 전기요금은 불과 

2년 사이 45%나 급등했다. 월 800킬로

와트시(kWh)를 사용하는 평균적인 가

정의 월 요금은 110달러에서 160달러로 

올랐으며, 2020년과 비교하면 두 배 수

준이다. 워싱턴주 공공 전력회사인 시애

틀 시티 라이트(Seattle City Light)의 

동일 사용량 기준 월 요금(약 123달러)

보다도 높다. 이처럼 요금 인상이 정점

에 달하자 워싱턴주 공익사업교통위원

회(UTC)에는 올 1월 이후 소비자 불만 

민원이 3,800건이나 접수됐다. UTC는 

지난해 12월 PSE의 요금 인상 요청을 

승인해 2026년 1월부터 전기 소비자에

게 약 12%, 월평균 17달러의 추가 인상

이 적용됐다. ◈ 왜 이렇게 올랐나...기

후 대응 비용이 소비자에게 요금 급등

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전력 수요 

증가와 노후 송전망, 인플레이션, 공급

망 불안, 인건비 상승 등 운영 비용 전

반이 올랐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가뭄이 

잦아지면서 수력발전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졌고, 이상 기온으로 인한 도매 

전력 가격 급등도 회사 비용을 압박했다.

워싱턴주가 2019년과 2021년 야심 찬 청

정에너지 목표를 법제화한 것도 큰 요인

이다. PSE는 석탄·천연가스 발전 비중

이 높아 이를 줄이고 풍력·태양광·배

터리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막대한 비

용이 들고 있다. 

더불어 2022년부터 도입된 새 요금 산정 

방식이 미래 비용을 선반영해 요금을 끌

어올리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주 검찰 소비자보호팀은 "현행 제

도가 소비자보다 전력회사 투자자를 보

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 인상은 끝나지 않았다...2029년

까지 계속 오른다 문제는 요금 인상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PSE

는 올 2월 추가 요금 인상을 신청했다. 

규제 당국이 이를 승인할 경우 평균 소

비자 기준으로 2027년 월 28달러, 2028

년 월 7달러, 2029년 월 16달러가 추가

로 오르게 된다. 

PSE 측은 "2030년 청정에너지 전환 기

한이 다가오면서 상당한 수준의 요금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편 시애틀 시티 라이트 역시 최근 향후 

2년간 각각 9.5%의 요금 인상을 발표

해, 서부 워싱턴 전역의 전기요금 부담

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PSE와 달리 도

시 공영 전력회사인 시티 라이트의 인

상 폭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식료품과 의료비에 

이어 높아진 휘발유 가격(갤런당 5달러 

이상)과 맞물려 워싱턴주 생활비 위기

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

온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PSE 전기요금 2년 새 45% 폭등...워싱턴주 한인 가정 '비상'
▶ 2년 새 45% 폭등...월평균 요금 110달러→160달러로

▶ 청구서 불만 민원 3,800건 폭주...소비자 보호 논란

▶ 추가 인상 예고..."2027~2029년에도 계속 오른다"

[그림=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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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이 있으면 안 좋은 소식도 있다

교육칼럼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는 여러모로 드러내

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주라고 할 수 있다. 

자연환경이 빼어나 동부의 친구들이 오면 정말 

부러움으로 입이 딱딱 벌어질 정도라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스타벅스와 같은 많

은 대기업들의 본부가 있고 주민들의 교육 수

준이 미국 최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간사에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좀 감추고 

싶은 것들도 없지 않다.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는 메트로폴리탄 시애틀 지역은 기독교인이 44

퍼센트대밖에 안 되는 도시라 참 척박한 도시

로 여겨진다. 시애틀은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와 

더불어 가장 기독교인이 적은 도시라고 한다.

또 다른 비자랑거리. 최근 월렛허브라는 정보

업체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워싱턴주는 부

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보육비 부

담 순위에서 돈이 많이 들기로 다섯 번째에 속

하는 주로 조사되었다는 소식이다(네브래스카,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주의 순서). 맞벌이 가

정의 경우 센터형 보육 시설에 자녀를 맡길 경

우, 소득의 13퍼센트 정도, 한부모 가정의 경우

는 41퍼센트가 든다고 한다. 부모 중 하나는 자

녀를 맡기고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집

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해 보

아야 할 문제이다.

우리 주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지만, 시기적으

로 맞닥뜨리는 다른 고민 사항이 기다리고 있

다. 애독자 여러분이 한인 마켓에서 이 칼럼이 

실린 신문을 집어 드시는 7월 초순이 지나고, 

곧 8월 1일이 되면 미국 대부분의 명문 대학들

이 사용하는 공통 원서가 열린다. 하지만 이 칼

럼을 읽으시며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고민하며 

초조해질 필요는 없다. 아직도 조기 전형 마감

일까지는 3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통 원서(Common App) 플랫폼에 들어가 이

들 원서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려면, 에

세이 부분을 제외하면 대체로 약 1시간 반 정

도 내외에 마칠 수 있는 분량이다. 가족이나 본

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들과 출신 학교, 성적 등 

비교적 즉답할 수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이와는 달리, 각 대학의 원서들에서 가장 시간

과 정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단연 대입 에세이

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

는 에세이가 문제인 것이다.

공통 원서의 경우, 필수로 요구하는 250~650단

어 정도의 에세이와 대부분의 명문 대학들이 요

구하는 보충 원서 에세이(약 150~300단어 내외) 

두세 편, 많게는 다섯 편 이상을 추가로 써서 

제출해야 한다. 보통은 고교 주니어인 11학년 

때 수강하는 AP Language and Composition 

클래스에서 미리 연습을 시키기도 하지만, 그

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 원서에 필요한 에세

이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것이다. 이 후자의 경우가 자신이라면 오늘 당

장 에세이 쓰기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과연 대

입 에세이는 어떻게 써야 할까?

글쓰기라는 힘든 일을 생각하노라면 독자들께

서도 잘 아시는 재미동포 이민진이라는 작가가 

떠오른다. 예일대학교 재학 중에 처음으로 구상

한 『파친코(Pachinko)』를 지난 2017년에 출

판했는데, 완성에 무려 30년이 걸렸다고 하니 

한 문장이라도 고치고 또 고치는 스타일이다.

몇 년 전 한 한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밝

힌 것처럼, “아버지가 붙여준 별명이 거북이다. 

늘 느리고 먼 길로 돌아간다.” 이 작가는 글을 

쓰는 이유가 “삶이 싫기 때문이다. 나는 54세 

착한 ‘아줌마’지만 혼돈과 불공평으로 얼룩진 

세상을 못 참겠다.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제어

할 수 있는 영역인 글로 불의에 맞서기로 결심

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 정도의 단호함은 아니더라도, 대입 에세이

를 쓰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가짐이 그저 대충이 

아닌 자신에 대해 좋은 글을 쓰려는 이유 있는 

결심은 있어야 하리라. 물론 이러한 결심에 걸

맞도록, 대입 에세이를 쓰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고치고 또 고쳐 적어도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에세이를 완성하기를 바란다.

특히 근래에 SAT/ACT와 같은 표준시험이 필

수로 복귀하는 경향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선택 

사항으로 사용하는 학교들에서도 시험의 중요

성이 점점 더 커지기는 하지만, 지난 해부터는 

인종을 입학 사정에서 고려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입 에세이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진 것을 생각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직도 대입 에세이를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고

민하며 마음고생이 많을 시니어들을 위해 USA 

Today가 펴낸 글, ‘입학 사정관들의 눈을 번

쩍 뜨이게 할 에세이 쓰는 요령 9가지’는 필자

가 보기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어 때마다 소개하는데, 올해도 시기

적절하다 여겨 여기 간단히 필자의 의견과 대

학 입학처장들의 의견을 가미한 시리즈를 다음 

주에 시작한다. 주어진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을 것이

다. (www.ewaybellev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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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

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에4:14)

광활한 미국 대륙에서 이민 사역의 길을 걷다 

보면, 종종 동역자들과 성도들로부터 이런 질

문을 받곤 합니다. “목사님, 왜 하필 한반도에

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미국 땅에 계시면서 

북한 선교를 하십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

적인 의문입니다. 북한 땅은 휴전선 너머 한

반도의 북녘에 있고, 내가 숨 쉬는 이곳 미국

은 푸른 태평양을 수만 리 건너야 하는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 말입니다. 물리적인 거리와 

지리적 조건만 따진다면 미주 대륙은 북한 선

교의 현장에서 가장 소외되고 멀리 떨어진 외

딴섬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난 19년 동안 미주 전역을 발로 뛰

며 눈물로 북한 선교의 제단을 쌓아오면서 가

슴 깊이 가인된 우주적인 영적 신비가 있습

니다. 역사의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종종 세상에서 가

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의 사람’들을 들어 

가장 가까운 곳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하신다

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도도한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주류 세력이 타락

했을 때, 언제나 사방으로 흩어진 나그네 된 

백성들, 즉 ‘디아스포라’를 택하여 거룩한 구

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폭

발적인 부흥 역시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모진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세상 끝으로 흩어지면

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처절한 피난

과 도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 

강제적인 ‘흩어짐’이야말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세계 열방으로 뻗어 나가는 

거룩한 성령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는 단지 고국을 떠나 낯

선 타국에서 삶을 일구어가는 외로운 이민자

가 아닙니다.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을 위해, 특별한 시대적 사명을 깨우시려

고 하나님께서 친히 온 열방에 전략적으로 흩

어놓으신 하늘의 비밀 결사대입니다. 

오늘날 이 광활한 미국 땅에 세워진 미주 한

인 교회와 디아스포라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가슴속에 조국 한반도의 핏줄

과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면

서도, 동시에 전 세계의 중심인 미국에서 자

유민주주의의 고귀한 가치와 성숙한 시민사

회의 선진 시스템을 온몸으로 호흡하고 경험

한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어라는 어머니의 언어와 영어라는 세계적인 

언어를 자유롭게 소통하며, 뜨거운 한국적인 

영성과 합리적인 서구 문화를 융합해 낸 축

복의 세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독특하고 절

묘한 영적 좌표에 세우심으로써, 남과 북의 끊

어진 허리를 잇고 세계 교회와 한반도를 연결

하는 거룩한 ‘연결자(Bridge Builder)’로 부

르고 계시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지난 19년의 세월 동안, 저는 한반도의 눈물

을 가슴에 품고 미국 전역의 대도시와 중소도

시, 구석구석에 숨겨진 한인 교회들을 방문하

며 통일의 불씨를 전해왔습니다. 솔직히 사역 

초기에는 이민 생활의 고단함에 지친 성도들

에게 머나먼 한반도의 통일 이야기는 가슴에 

와닿지 않는 박제된 구호처럼 취급받기 일쑤

였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이념의 정치 논리를 

걷어내고, 저 북녘 땅에서 하루하루 모진 목

숨을 이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날 것 그대로

의 비참한 삶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내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핏빛 신앙의 자유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도들의 굳어 있던 가슴은 일

시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차가운 정치가들의 권력 암투가 아

니라, 살아서 숨 쉬는 ‘사람의 이야기’에 가슴

을 찢으며 반응했습니다. 자유롭게 창조주 하

나님을 목놓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바로 저 국경 너머에 숨죽이고 있

다는 사실, 평생 성경책 한 권을 손에 쥐어보

는 것이 소원인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

고 천하보다 귀한 어린아이들이 단 한 조각

의 빵이 없어 길거리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

가고 있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들을 때, 미주

의 교회들은 비로소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

나 눈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현장 속에서 저는 뼈저리게 깨달

았습니다. 통일은 차가운 외교 테이블의 정치

적 이슈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형제를 향한 가

장 원초적인 ‘인간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입

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은 

언제나 거대한 체제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

의 영혼’을 향해 흐른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특히 우리 미주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 열방의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세계사적이고 독

특한 플랫폼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이라는 세계 문명의 심장부이자 국제적인 무

대 위에서 한반도 복음 통일이 지닌 인류사

적 가치와 영적 의미를 가장 설득력 있게 대

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북한

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 사회에 고발하

고 알릴 수 있는 자유의 메신저이며, 다음 세

대들에게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심어

줄 수 있는 영적 거목들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축복은, 이 땅에서 아

낌없는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

가, 저 땅에서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신

음하는 내 동족을 위해 거침없이 복음의 목

소리를 높여 외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

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미주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신 거룩하고도 준엄한 ‘

시대적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세상의 어떤 거대 정부나 탁

월한 정치가의 지략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

니다. 골방에서 눈물로 무릎 꿇는 교회, 고통

받는 형제를 단 한 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

는 성도,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과

감히 행동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의 벽돌을 쌓아 올릴 때 마침

내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계에 흩

어놓으신 디아스포라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한

반도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이지 않는 손으

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새벽

의 부르심은, 오늘도 태평양을 건너 우리의 잠

든 영혼을 향해 거세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통일은 이미 시작된 과정이다」 ③

왜 미주 디아스포라인가

박상원목사의 동족선교칼럼

기드온동족선교회 대표

박상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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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언니가 둘이나 되고 오빠들이 많은 막내

인 나는 어릴 때부터 내게 제대로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첫 번째 이유는 막내오빠와 오빠들 친구를 따

라서 세검정, 자하문, 사직동, 인왕산, 청와대 

뒷산으로 뛰어다니니 신발이 쉽게 닳아버려 

엄마의 생각에는 바로 엊그제 신발을 사준 것 

같았는데 또 신발에 구멍이 났느냐면서 속상

해하시면서 엄마가 이제 막내는 신발을 사주

어도 얼마 못 가서 구멍을 내버리니 언니가 신

던 신발을 신겨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다.

또 어느 날은 아침에 학교에 가는데 초겨울 날

씨가 추운데 길거리에 내 또래의 거지 소녀가 

맨발로 옷도 허름하게 입고서 신발도 못 신고 

구걸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가방에 있던 신발주머니에서 실내

화를 꺼내 신고 엄마가 며칠 전에 사준 내 신

발을 벗어 거지 소녀에게 신기고 아침에 엄마

가 싸준 뜨끈뜨끈한 도시락을 거지 소녀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

나의 행동에 엄마가 생각해 낸 일은 이제부터

는 엄마가 바로 위의 언니에게 새 신발을 사서 

신기고 언니의 신발이 어느 정도 낡아질 때면 

그 신발을 나에게 물려주는 것이었다.

그때는 어릴 때라 그리고 외모에 그다지 신경

을 쓰지 않아 국민학교를 마칠 때까지 언니의 

신발을 물려받았었는데 그렇게 신던 언니의 

신발이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았다.

조금 불편했던 것은 언니는 몸이 가늘고 나는 

튼튼해 보이는 스타일이라 신발도 약간은 볼

이 작은 듯했으나 키 차이가 있어서 신발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었다.

그래도 가끔씩 예쁜 구두에 리본이 달린 신발

이나 체크무늬의 운동화를 신은 친구들을 보면

서 부러운 마음으로 쳐다보았던 기억도 있었으

나 그리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신발 대물림은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

교에서 지정해 주는 색깔의 신발을 신어야 하

기에 나의 신발 대물림은 그렇게 끝을 보았다.

내가 나이가 되어서 첫 직장을 찾고 나서 월급

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새로운 구

두를 사는 일이었다.

나의 20대의 구두 수집 시작은 내가 40대 말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

누구나 약간씩 강박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강박증의 원인은 부족했던 점에 대한 

충족감을 맛보기 위하여 같은 행동을 반복적

으로 하기도 하는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혼

도 하고 이상하게도 나에게는 신발에 대한 집

착이 보이고 눈에 띄는 새롭게 보이는 신발을 

보면 꼭 사고 싶은 생각에 며칠 동안 그 신발

이 늘 생각이 나고 기어코는 며칠 후 그 신발을 

사다가 내 신발장에 고이 모셔 놓기도 했는데,

나는 그다지 뾰족한 구두나 하이힐은 좋아하

지도 않으면서도 신발이 예뻐 보이면 예쁜 구

두를 구매해 집으로 가지고 오는 그 시간이 엄

청 행복해지는 순간들이었다.

직장에서 정장을 입거나 아래위 수트를 입어야 

하는 일이 별로 없고 고객을 만나 상담하고 때

로는 고객의 일로 법정이나 병원 또는 정신병

동을 방문하는 일이 많으니 여기저기 빨리 기

동력 있게 다니려면 운동화 스타일의 편한 낮

은 구두가 나에게 편했다.

재미있는 일은 내가 신지도 않는 신발에 애착

을 보이고 그 신발들을 한 켤레, 두 켤레 사다

가 차고 안 거라지에 신발장을 크게 주문해서 

만들어 차곡차곡 쌓아 놓으며 가끔씩 그 신발

들을 모두 내려 닦아 주고 씻어 주면서 그 신발

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흐뭇해지고는 했었다.

40대 말까지 나의 신발에 대한 애착은 심할 정

도로 사고 싶은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 가격이 

비싸면 그 신발 가게를 자주 드나들면서 신발

이 세일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신발을 구

입하고는 했다.

일 년에 한두 번씩 우리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우리끼리 서로를 위하여 오픈 상담 시간(테라

피 그룹)을 하는데 각 카운슬러들이 갖고 있

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는 하

는 시간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라지를 정리하다가 거라지 

안을 살피던 중 신발장 안의 내 신발만 세어 보

니 70여 켤레의 신발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

한 느낌이 오면서 "내가 왜 그러지?"라는 질문

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다.

왜 나는 신지도 않는 신발을 이렇게 사다가 모

셔 두는 걸까?

내가 구입한 신발 중에는 구두가 너무 오래되

어서 유행이 훨씬 지나서 신기도 뭐 하고 또

는 굽이 높아서 지금은 신으라 해도 절대 사

양할 판이었다.

이날 오픈 상담 테라피 시간에 각자의 문제

점이나 안고 있는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중

에 나는 신발에 대한 강박증을 터놓고 이야기

를 시작했다.

나를 상대해 주던 정신과 테라피스트였던 우리 

사무실의 고참 카일 박사는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더니 내가 어릴 적 늘 언니의 신발을 물

려받으면서 그것이 좋지는 않았었는데 엄마가 

하라니까 그대로 언니의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불편함도 참고 엄마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본인이 원

하는 일이 아니어서 마음 한켠에 늘 새 신발에 

대한 욕망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그 이후로 나는 테라피를 받으며 신발을 사고

자 하는 생각이 천천히 없어지며 "그래! 괜찮

아! 신발은 편하면 돼. 신발은 많이 있을 필요

가 없어."라는 자기 암시를 하며 그 이후 7개

월 후부터는 우리 집 거라지를 꽉 채우고 있

는 신발들을 거의 모두 멕시코 선교를 가는 친

구 부부에게 도네이션으로 가지고 가게 했다.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친구 

부부가 차로 가니 하나도 신지 않았던 70여 켤

레의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든지 아니면 팔아서 선교기금에 사

용하라고 주었다.

그때에 내가 고이 모셔 두었던 신발들을 보내

며 마치 소중한 것들을 보내는 느낌으로 "아

하! 내가 아끼던 신발들을 시집보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편해졌다.

<다음 호에 계속>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Shoes(신발) 1

레지나 채
킹카운티 멘탈 헬스 카운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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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종교칼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릴 때에 부르던 노래로 지금도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 6월은 같은 민족끼

리 처참하게 전쟁을 했던 한국의 가장 아

픈 달이다. 내가 어릴 때에 얼마나 가난했

던지 미국에서 주는 우윳가루를 밥솥에 쪄

서 맛있게 핥아먹던 생각이 난다.

그리고 75년이 지난 지금 기적이 일어나서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세계에서 

가난으로 멸시받던 나라의 인천공항이 외

국인들로 북적이고 한국 거리에도 외국인

들이 넘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가 쉽고 

치안이 좋고 자녀들 교육과 기르기가 안전

하다고 선호하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의 축제인 월드컵에서 이재 씨가 개

막식에 DNA를 부르고 마지막에는 BTS

가 노래로 장식을 한다니 기적이 일어났

다. 세계 기독교에서 통성기도는 한국인의 

기도라고 한다고 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뜨거운 합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믿는다. 나도 기도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한국을 위하여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은 마

지막 추수꾼의 나라로 한국을 쓰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때가 악해서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고 학교 운영도 어렵다고 한다. 교회도 

젊은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힘없는 노인

들로 가득하다고 한다. 그래도 한국과 미

국과 세계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에 소망이 있다. 마지막 때에 청년들

에게는 세상의 유혹이 많고 진리의 길을 

가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와 믿

음의 가정들이 진리의 자녀들을 길러서 세

계를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써주실 것을 믿는다.

속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크라이나 감옥 속

에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

는 북한군 포로 이강은과 백평강을 기억

하고 기도한다.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

한 군인들은 러시아 군대의 병사로 파병

당했다가 거의 전멸하는데 이 두 군인은 

20세, 27세로 부상을 당하고 자살할 시간

도 없이 포로가 되어 우크라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포로들과 러시아 군인들의 포

로는 서로 교환하는데 이 포로들도 교환하

면 우크라이나 포로는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가 있지만 이들은 북한에 가서 자살하지 

못한 죄로 사형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탈북자 단체에서 이 두 포

로를 구원하려고 애쓰고 있는 동영상(에

스더기도운동/강동안 교수)을 보았고 너

무 마음이 아팠고 나도 돕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들은 비싼 국제 변호사가 중간에서 인

권에 대해 변호를 해야 하고 구원해 와야 

하는데 경비가 비싸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중국 감옥에서 윤

요한 목사님과 같이 붙잡혀서 고생하던 탈

북자가 미국과 유엔의 후원으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중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고 그때

에 고향선교회 초대 회장(나균용 목사)이

었던 타코마연합장로교회로 와서 처음으

로 20세 처녀가 간증한 그 실화를 소설로 

써서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로 아마존

에서 요즘 발간하게 되었고 크리스천의 용

서의 참사랑을 보여주는 소설과 2권을 아

마존에서 10불씩에 살 수가 있다.

"Testimony of Hyesung, a North 

Korean Defector(탈북자 혜성의 증언)"

과 "RESET(망가진 삶이 다시 빛날 때)", 

"Grace H Nah(나은혜 지음)"으로 한국

에서는 교보문고와 쿠팡 등에 한국어 제

목으로 나왔고, 아마존에서는 영어 제목

으로 나왔다. 내용은 한국어와 영어 이

중 언어이다.

나는 이 책이 미국과 전 세계 청소년들과 

한국인들이 읽으면 한국을 알게 되고 곧 

남북통일이 올 것인데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한국에 가서 만

들었다. 한국을, 북한의 탈북자들을 사랑

하는 애국자들께서 후원을 했고 나도 뜻

을 같이해서 이 책이 세계 한국 교회의 청

소년들이 읽기를 소원하고 수익금은 모두 

탈북자들을 위한 일에 쓰기를 결심한다.

북한을 사랑하는 독지가들이 많은 돈을 후

원해 주어서 그 책을 저자의 가격으로 싸

게 사고 10불씩 팔면 그 전액을 두 포로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비용으로 쓰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

한 교회에서 100권씩만 팔아주면 1,000불

은 그 교회 이름으로 한국에 두 포로를 구

원하는 비용으로 보낼 것이다. 10교회만 

있으면 1만 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떨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내 주제넘은 생각인가? 주님의 뜻인가? 사

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과연 이루어질 것

인가? 어느 교회에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공연한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쌓인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조롱받지도 않고 편한데 왜 

쓸데없는 고민으로 괴로운가?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우크라이나 감옥 속

에서 20세, 27세의 두 청년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워싱턴 지역

에서 1만 불을 이 청년들을 위한 기금으

로 보낼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선교해 

주시면 그 이름을 하늘에 그리고 이곳 문

서에도 기록해서 영원히 보관할 것이다.

주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소서.

gracehnah@gmail.com

저자 나은혜

범죄예방을 위해 레이븐경비회사로 연락주세요.

Tel: 253.353.3663  /  Web : WFPDICI.com

현재 호텔/모텔/상가/건물/빌딩 관리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문제가 있으신가요?

민사·형사소송 사건증거수집업무 배우자 종업원

개인 신원조회업무 학력 범죄

레이븐 공인탐정사에서는 24시간안에 사람을 
찾아드립니다. 못 찾을 시 의뢰비를 받지 않습니다.

RAVEN LEGAL TASK FORCE
RAVEN SECURITY ENFORCEMENT AGENCY #858
ARMED SECURITY PRINCIPAL #79760
RAVEN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2037
RAVEN ARMED PRIVATE INVESTIGATOR PRINCIPAL #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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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Bruce Yongsuk Kim)

The o�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증서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SMRU1877550

Cell. (206) 371-4620
Email. ykim13@ft.newyorklife.com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도나 안내서는 
필요없습니다.

평생연금* 은퇴계획 상속계획

생명보험 연금보험 간병보험
*Issued by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or New York Life Insurance and Annuity Corporation,
  a subsidiary of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가장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은퇴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단순 생리통인 줄 알았는데”…자궁근종, 4년 새 24% 증가

휴람칼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여성이라면 알

아야 할 자궁근종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

크 H+양지병원 산부인과 엄혜림 전문의의 도

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자궁근종은 가임기 여성의 약 25~35%에서 발

견될 만큼 여성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

성 종양이다.

30세 이후 발생 빈도가 높아져, 35세 이상 여

성 10명 중 4명이 겪을 정도다.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자궁근종 환자 수는 

2020년보다 24%나 늘었다. 초기 증상이 뚜렷

하지 않아 단순 생리통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방치하여 크기가 커지거나 개수가 늘어나면 과

다 출혈, 골반 통증은 물론 난임과 유산의 원

인이 될 수 있다.

자궁근종은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성장하

는 특성이 있어, 폐경 이후에는 크기가 줄어드

는 경향을 보이지만, 가임기에는 점차 커지거

나 개수가 증가할 수 있다. 또 근종이 커질수

록 자궁 구조를 변형시키고 임신 환경에도 영

향을 줄 수 있다.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크기와 

위치 변화를 확인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검진

을 받아야 한다.

자궁근종 환자의 절반 이상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나타나는 증상은 자궁근종의 위치나 

크기, 개수 등에 따라 다양하다. 월경 과다와 

부정출혈, 골반 통증 또는 압박감, 심한 생리

통, 변비, 복부 팽만이 대표적이며, 자궁근종이 

방광이나 장을 압박해 빈뇨나 배뇨 곤란,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발병 후에도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개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근종

이 커지면 자궁 내강이 변형돼 수정란 착상이 

어려워지고, 임신 중에는 유산이나 조산 위험

을 높일 수 있다. 다발성 근종이나 거대 근종

은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주기

적인 검진을 통해 근종의 크기와 변화를 관찰

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상이 나타나거나 크기

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

인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자궁근종은 증상이 없고 크기가 작은 경우에

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로 관리할 수 있다. 하

지만 근종이 과도하게 크거나 출혈과 통증 등

이 심하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자궁근종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근종 

제거와 함께 자궁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

이다. 특히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에서는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고 병변만 제거하는 것

이 치료의 핵심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인과 수술은 '최소침습'을 넘어 '정밀 보존'

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 로봇수술은 

그 중심에 있다.

로봇수술은 10배 확대된 3D 고해상도 확대 영

상을 통해 미세한 혈관과 신경 구조를 확인하

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 정상 조직 손상

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궁과 난소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여 수술 후 가임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섬세하고 정교한 봉합도 로봇수술의 강점이

다. 자유롭게 회전하는 로봇팔을 이용해 기존 

복강경 수술로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의 종양

도 정교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절제 후 자궁 

근육층을 치밀하게 봉합해 수술 후 자궁 파열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거대 근종이나 

다발성 근종 등 수술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도 

로봇수술은 안정적인 치료 방법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 개복수술에 비해 절개 범위와 조

직 손상이 줄어 출혈과 통증이 적고 회복도 

빠르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2~3일 내 퇴원

이 가능하며, 1주일 이내에 가벼운 일상생활

을 할 수 있다.

수술 시 의료기관 선택도 중요하다. 부인과 질

환 수술 경험이 풍부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

는지, 진료과 간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갖췄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확한 진단부터 

체계적인 사후 관리, 환자별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여부도 살펴야 한다.

자궁근종 로봇수술은 정밀한 절제와 봉합이 

가능해 가임력 보존과 합병증 감소 측면에서 

효과적인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향후 임

신 계획이 있어 자궁 보존이 절실하거나 거대 

근종, 다발성 근종처럼 난이도 높은 수술이 필

요하다면 로봇수술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 도움말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산부인과 

엄혜림 전문의

“단순 생리통인 줄 알았는데”…자궁근종, 4년 

새 24% 증가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에스

더 나 이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

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 선정 - 진료 예약 - 치

료 - 사후 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

입니다.

▲문의: 206-779-5382(에스더 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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